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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과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일본과 호주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을 통해 
우주 기술 개발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 역량과 우주 탐사를 발전시키며, 
다자 및 양자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아르테미스 프로
그램을 통해 미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통합과 상업화 역량 확
대를 전략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 공유를 포
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상업적, 안보적 역량의 통합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가 주요 과제로 예상된다.

초  록

Key Words : International�cooperation(국제협력),�인도태평양지역(APAC�region),�Space�Policy(우주정책),�4자 안보 협의체(QUAD)

1. 서론

   우주 기술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통신, 내비게이션, 안전, 안보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은 현대 사회의 글로벌 네
트워크를 구성하며, 스마트폰부터 기상 예보, 농업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우주 탐사는 건강, 정보 기술, 산업 생산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이끌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주 영역은 이제 공중, 육지, 해양, 사이버 공간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작전 영역
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군사 작전에서 우주 자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력 투사와 국방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군사 우주 예산은 570억 달러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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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우주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우
주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주 영역은 민간 부문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오늘날 우주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간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인 ‘스페이스 4.0’이 도래했
다. 2024년 기준 6,300억 달러로 평가된 우주 경제는 2035년까지 1조 8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부
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80개국이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의 40개국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아시아는 
독립적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현대 우주 경쟁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
가들은 우주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주 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경쟁과 우주 혼잡 
문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우주는 과거 소수 국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독점적 영역이었으나, 이제 점점 더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새
로운 개척지가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가 이룬 눈부신 경제적·기술적 성장은 이 지역을 현대 우주 경쟁의 최전
선으로 이끌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입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우주 강국과 캐나
다, 호주와 같은 중견국의 우주정책 및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과 2025년도 국제협력 활동을 전망한다. 6개 국가의 우
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다른 국가들 또한 빠른 속도로 우주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지정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주 활동을 전개하는 국가로, 최근 상업적 우주활동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
제 협력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NASA는 국제 및 상업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달 복귀 프로그램을 추진 중
이며,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설된 미국우주군(U.S. Space Force)은 우주 활동의 보호를 
포함한 새로운 임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저궤도(LEO)를 넘어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NASA와 국방부의 수주를 받아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발사 서비스와 유인 우주 비행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과학적 탐사와 탐험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계획도 실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은 경제적 현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 모두 정책 입안자와 기업가들이 꿈꾸는 수준에 미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현재 미국의 우주 활동 현황과 미래 방
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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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여러 정부 기관에 걸친 광범위한 우주 활동을 통해 세계에서 독보적인 우주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수천 개의 상업 기업과 수십 개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 발사(로켓), 유인 
우주 비행, 행성 탐사, 천체물리학(우주 망원경), 지구 관측, 통신, 국방 응용, 위성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입
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우주 분야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나, 분야별로는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상업 우주 발사 분야에서 리더십을 잃었고, 2012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이후 유인 우주 비
행 능력을 상실했으며, 한동안 미국의 위성 제작 산업도 침체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상업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다시 우위를 되찾았다. 같은 기간, 미국 지 못하면서 쇠퇴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제2의 우주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몇 년간 
우주 분야에서 강력한 야망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NASA는 1958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인간
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969년 이 목표는 아폴로 11
호의 성공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NASA는 수십 년간 주목할 만한 우주 업적을 이루었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 1960년대 황금기에 비해 연방 지출에서 NAS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 이상 감소했
으며, 최근 들어 명목상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NASA의 예산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 
현재 NASA의 연간 예산은 약 25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연방 정부 지출의 0.4%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NASA는 화성과 외태양계 행성 탐사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인 우주 비행은 여전히 저궤도(LEO)
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했다. 국
제우주정거장(ISS)의 규모는 매우 주목할 만하며, 이는 NASA의 우주 임무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다시 달로 보내고 궁극적으로 그 너머까지 탐사하겠다는 목
표를 약속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우주 정책 지침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깃발과 발자국(flags and 
footprints)” 모델에서 벗어나, 오바마 행정부의 “장기적인 탐사 목표 설정”이라는 접근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인간 탐사 및 개발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 우주정책의 핵심은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우주비행
사를 달 궤도로 복귀시키고, 달 표면 착륙 및 게이트웨이(Gateway)라는 이름의 궤도 달 기지를 건설하는 NASA
의 다각적 인간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상업 공급업체와 국제 파트너의 시스템 요소를 활용하
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와 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민간 공급업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SpaceX의 혁신적인 스타쉽(Starship) 변형이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인간 착륙 시스템으로 선정된 것
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2.1 주요 우주활동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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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초기 일정은 2024년 말까지 게이트웨이 완성과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NASA는 현
재 아르테미스 III 임무(인간 달 착륙 포함)가 2026년 9월까지 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
사원(GAO)은 2027년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NASA 관리자 빌 넬슨은 최근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유인 달 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고서에서는 NASA가 아르테미스 III 임
무를 착륙이 아닌 다른 임무로 전환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NASA의 과학임무본부(Science Mission Directorate)가 유인 탐사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상업 달 화물 서비스(CLPS) 프로그램은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NASA, 국제, 상업적 화물을 달 표
면에 전달할 로봇 달 착륙선을 제작하는 여러 상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초 두 개의 CLPS 임무
가 발사되었으나, 하나는 추진 문제로 실패했고 다른 하나는 착륙 후 전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간 추가적인 CLPS 임무들이 계획되어 있다.

   NASA는 소행성 탐사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OSIRIS-REx 임무는 소행성 베누(Bennu)에서 
수집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으며, 2022년 DART(Double Asteroid Redirect Test) 임무는 소행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우주선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금속 소행성 사이키(Psyche)를 탐사하기 
위한 우주선이 발사되었으며, 외태양계 얼음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주요 임무들이 개발되고 있다. 유로파 클리퍼
(Europa Clipper) 궤도선은 목성의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2024년 발사되었고, 드래곤플라이(Dragonfl y) 임
무는 2028년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핵추진 헬리콥터를 보내 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NASA는 우주 기반 천문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태양 물리학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은 적외선부터 X선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다루는 우주 기반 관측소로서 NASA 천체물리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파커 태양 탐사선(Parker Solar Probe)은 최초로 태양 대기에 진입하며 시속 50만 킬로미터
의 속도를 기록했다. 심우주 기후 관측소(DSCOVR)는 NOAA와 협력하여 지구-태양 라그랑주점 1(L1)에 위치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기상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지연과 동반된 비용 초과는 NASA의 예산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의회와 백악관이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 하에 NASA는 예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이에 따라 직원 감축까지 단행해야 했다. 화성 샘플 귀환(Mars Sample Return) 미션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NASA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해 제안을 다시 모집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에서 성공적인 국제 협력의 사례로, 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SS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에게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
니라, 외교적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도구로도 작용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막대한 긴장 속에서도 미
국과 러시아 간 ISS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NASA는 이러한 협력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아르테미스 아키텍처 
개발에도 국제 파트너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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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아르테미스 협정은 달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제 행동 규범으로, 1967년 
우주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은 우주 자원 상업 개발에 관한 규정을 문서화하며, 48개국(2024년 12월 9일
자)이 서명하였다.

   미국은 저궤도에서 상업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업 궤도 운송 서비스(COTS) 프로그램과 이
를 기반으로 한 상업 재보급 서비스(Commercial Resupply Services)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물자 보급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SpaceX와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세계 우주 산업을 선도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와 상업
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2019년 창설된 우주군(U.S. Space Force)을 통해 우주에서의 점
점 커지는 미국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주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역시 러시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개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우주 활동은 1940년대 군사적 준궤도 발사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미국 위성인 익스플로러(Explorer)와 뱅
가드(Vanguard)는 각각 육군과 해군에 의해 제작되었다. 첫 번째 미국 우주비행사들 역시 모두 군 출신으로, 개
조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다.

   미국 군대의 모든 부문이 우주 관련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공군은 대부분의 위성 발사와 관리에서 선도적 역할
을 맡아왔다. 우주군의 초기 역할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전적으로 우주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었다. 2023년 9월, 우주군은 “우주의 국가적 이익을 확보한다(Secure our Nation’s interests in, from, and 
to space)”라는 새로운 임무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와 상업적 우주 활동을 방어하는 명확한 역할
을 시사한다. 우주군은 달 탐사와 상업적 개발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와 달 사이 우주(cislunar space)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군 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는 우주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우주 이동체 참모본부
(Space Vehicles Directorate)은 우주군과 협력하여 최첨단 실험 부품 및 위성 시스템을 개발, 테스트, 배치하고 
있으며, 추진참모본부(Propulsion Directorate) 등 다른 연구소 부문들도 우주군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개발국(Space Development Agency)은 2019년에 설립되어 2022년에 우주군에 통합되었으며, 혁신적
인 기술과 상업 기술을 군사적 우주 응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관은 특히 저비용 상업 위성의 대규모 군집을 활
용하여 미사일 추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의 우주 포트폴
리오는 즉각적인 국방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서는 우주군의 신속 발사
(responsive launch) 역량 확보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내 우주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2.2 주목해야 할 우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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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2023년 우주군은 상업 위성을 상업 로켓에 통합하여 24시간 이내에 발사하는 사전 준비 노력을 성공
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현재 다른 어떤 국가도 보유하지 못한 역량이다.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  ce, NRO)은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위성을 제작, 발사, 운영
하며 궤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과 협력하여 우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군 및 정보기관에 제공하며, 두 기관 모두 소형 상업 위성 군집을 운
영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통신을 위해 유연한 저궤도 위성 군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러
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SpaceX의 스타링크(Starlink) 시스템이 그 가치를 입증한 이후 군용 등급 버전의 위
성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의 상업 우주 사업은 연방항공청(FAA)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내 관련 부서들에 의해 감독되고 촉진되
고 있다. FAA의 상업 우주운송국(Offi  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은 상업 우주선의 발사와 재진
입을 규제하고 있다. 2018년 백악관의 우주정책지침에 따라 NOAA의 우주상업국(Offi  ce of Space Commerce)
은 과거 군대에서만 담당했던 우주 상황 인식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충돌 가능성 경고(conjunction 
warnings)를 발송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러시아와 중국도 유사한 우주 추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불투명하다. 반면, 미국의 우주 추적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전 세
계 정부와 상업 운영자들에게 무료로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주상업국은 발사 및 재진입 활동을 통합하
는 우주 교통 조정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미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는 FAA 상업 우주운송국과 NOAA 우주상업국 간의 규제 역할 분배에 대한 논쟁이 계
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쟁이 위성 관리 및 우주 쓰레기 추적이라는 점점 더 중요한 작업의 진행
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주 기업은 미국의 민간 및 군사 우주 활동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역량을 가진 부문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공급망을 가진 주요 전통 기업과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들
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2022년 미국의 우주 경제 활동이 미국 GDP의 0.5%에 
해당하는 1,318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3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인플레이션 조정 후 이 수
치는 2.3% 성장했으며,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인 1.9%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우주군
과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국방 지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상업 발사 기업들, 특히 SpaceX가 이끄는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 발사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223회의 궤도 우주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212회가 성공했다. 이 가운데 116회는 미국에서 

2.3 상업적 우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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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모두 상업 기업이 수행했다. SpaceX는 98회의 발사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고, 미국 기
반 Rocket Lab은 10회의 발사(이 중 7회는 뉴질랜드에서 진행)를, United Launch Alliance는 3회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은 2023년에 단 3회의 발사를 기록했다.

   2023년 발사된 2,664개의 위성 중 2,166개는 미국 위성으로, 대부분이 SpaceX에 의해 제작되고 운영되었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사된 위성 수가 8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특
히 SpaceX의 스타링크 군집은 새로운 위성 발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궤도에 있는 스타
링크 위성은 6,350개에 달한다. 최종적으로 스타링크는 42,000개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
의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도 네트워크를 위해 3,000개 이상의 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원격탐사(remote-sensing) 운영자들은 적외선, 가시광선, 능동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 수백 개의 위성을 발사했다. 상무부 우주상업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NOAA의 규제 제한을 완화했다.

   상업 우주 활동은 다양한 비영리 조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주협회(National Space Society)는 1987
년 우주연구소와 L-5 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유인 우주 비행과 태양계 정착을 옹호한다. 이 단체는 우주 태
양광 발전 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주탐사 및 개발을 위한 학생단체(Students for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는 유사한 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학생 조직이다.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Planetary Society)는 칼 세이건(Carl Sagan)이 설립한 단체로, 태양계의 과학적 탐사, 특히 로봇 탐
사선, 착륙선, 로버에 중점을 둔다. 스페이스 파운데이션(Space Foundation)은 매년 주요 우주 심포지엄(Space 
Symposium)을 개최하는 영향력 있고 자금이 풍부한 단체이다.그 외에도 스페이스 프런티어 재단(Space Frontier 
Foundation), 화성 협회(Mars Society), 어스라이트 재단(Earthlight Foundation), 클럽 포 더 퓨처(Club for the 
Future), 비욘드 어스 연구소(Beyond Earth Institute) 등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수십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 및 상업 우주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로비와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산업 단체로는 상업우주 비행연맹(Commercial Spaceflight Federation), 심우주 탐사연합(Coalition 
for Deep Space Exploration), 미국 항공우주학회(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등
이 있으며, 이들은 수십 개의 기업과 수천 명의 우주 전문가를 대표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만큼 강력한 
시민 및 산업 옹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우주 정책은 주로 백악관이 주도하며, 부통령이 대통령의 주요 고문 역할을 맡고 국가우주위원회
(National Space Council)의 의장을 겸한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
장, 그리고 우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주요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차기 행정부의 광범위한 우주 정책 목표는 
대통령직 인수팀, 특히 NASA와 국방부 인수팀에 의해 설정된다.

2.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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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  미국 근로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재능 있으며 혁신적인 인재들이지만, 그들이 잠재력을 발

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 때문임
 -  공화당의 ‘미국 우선 경제계획’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합니다: 1)규제 완화, 2)세금 감면, 3)공정 

무역 거래 확보, 4)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그리고 5)혁신 장려

5. 혁신 장려
 - 공화당은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길을 열고, 신흥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
 - 우주에서의 자유, 번영, 안전 확대

   하원 과학기술위원회(Hous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와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는 우주정책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거창한 비전도 이러한 위원회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리예산국(OMB)은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사용을 감독하며, 야심 찬 프로젝트들의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반복되는 역사
를 고려해 우주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개의 우주정책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8차례 개최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우주 정책 개혁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상업 부문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에 복귀하고 이를 화성 유인 탐사의 발판으로 삼는 데 전념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및 우
주교통관리와 같은 우주 부문 내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바이든 행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확장되었다.

   2021년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앞서 우주 우선순위에 대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
했다. 이 문서는 우주 활동을 “우리 삶의 방식에 필수적”이라고 규정하며, 우주가 미국 기술 혁신에 미치는 중요
성을 강조했다. 프레임워크는 기후 및 날씨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주의 역할, 국방 및 국가 안보에서의 우주
의 중요성, 국제 협력의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인정했으며, 또한 우주에서의 갈등을 피하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비
정부, 즉 상업적 우주활동 감독에서의 “명확성과 확실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협력적인 규제 환경이 미국의 우
주 리더십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2022년 4월, 미국은 파괴적인 직접 상승형 위성 요격 시험(ASAT)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단독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ASAT 시험이 위험한 우주 쓰레기 구름을 생성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2023년 12월에는 
세 번째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백악관이 “미국의 국제 우주 파트너십 강화”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
며, 아르테미스 협정의 확대와 국제 파트너와의 학문적·군사적 협력을 촉구했다.

 <표 1> 2024년 미국 공화당 정강정책 우주분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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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의 리더십 하에 미국은 근지구 궤도에서 강력한 제조업을 구축하고,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
에 보내고, 화성으로 향하게 할 것임. 또한 급성장하는 상업 우주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주 접근성, 우
주 거주, 자원 개발을 혁신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구체적인 우주 정책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르테미스 캠페인의 시작, 우주군 
강화, 상업 우주활동 촉진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바탕으로, 경제, 산
업통상, 인플레이션, 이민, 외교 등 20개 의제를 담고 있다. 이 정강정책은 이전보다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
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우주 관련 공약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우주에서의 리더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화당은 근지
구 궤도에서의 강력한 제조업 구축, 미국 우주 비행사의 달 및 화성 복귀, 상업 우주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접근성, 거주, 자원 개발의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우주 정책은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우주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점점 커지는 우주 역량은 우주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오랫동안 우주 
분야에서 우위를 점유해 온 점과 현대 군대, 글로벌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이 우주 자산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우주활동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며, 미국과의 역량 격차를 좁혔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를 뛰어넘는 성과
를 보였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접근 거부(Anti-Access/Area-Denial, 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적으
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위성의 확산은 중국의 대우주(counterspace) 전략에 중요한 도전으로 인
식되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PLA Strategic Support Force, SSF)의 해체로 상징되는 조
직적 비효율성은 중국이 우주 역량을 공동 작전에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장벽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교적으로 
중국은 아직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항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전을 
실현할 정치적 자본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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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우주 야망은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국가적 위상의 동기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광범위한 목
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zhonghua minzu weida fuxing)”과 “중국의 꿈(zhongguo meng)”과 연결되
어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20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2003년, 중국은 자체 로켓으로 인간을 우주로 보낸 세 번째 국
가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지대공 운동 에너지 요격체(KKV)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20년에는 베이더우(BeiDou) 위성항법시스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며 미국 GPS, 유럽 갈릴레오, 러시
아 글로나스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중국은 우주 탐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2019년, 달의 뒷면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2021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저궤도 우주정거장 톈
궁(天宮) 건설을 완료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의 퇴역 계획과 맞물려 자체 독립적인 우주 역량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2035년까지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1 배경

1956년: 우주 개발을 공식적으로 시작
1970년: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둥팡홍 1호”를 창정 1호 로켓으로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
1994년: 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GNSS) “베이더우(BeiDou)”를 발사
2003년: 첫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
2007년: 첫 번째 궤도 위성 “창정 1호”를 발사에 성공
2008년: 데이터 중계 위성 “톈롄 1호”를 발사
2013년:  첫 달 착륙에 성공(달 탐사선 “창어 3호”),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착

륙에 성공한 국가가 됨.
2014년: 중국이 위성파괴(ASAT) 실험을 수행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 중국은 미사일 요격 실험을 주장
2015년: 중국인민해방군(PLA)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지원부대를 설립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 통신 위성 “모자이”를 발사, 도청 불가능한 통신 확보에 앞장섬
2019년: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
2020년: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의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
2020년: 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GNSS) “베이더우”가 완성
2021년: 화성 탐사 임무를 시작
2021년: 새로운 우주 정거장 “톈궁(天宮)”의 첫 번째 모듈을 발사
2022년:  중국의 ISR(정보 수집·감시·정찰) 위성이 2018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인 250개 이상 증가(미국 국

방부 보고서)

 <표 2> 중국의 우주개발 주요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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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우주 정거장 “톈궁(天宮)”의 건설 완료
2025년: 중국의 GNSS 시장의 가치는 1,560억 위안(약 23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8년: 달 기지 기초 구조 설립(원자로 등 포함)
2030년: 유인 달 탐사, 세계 우주 강국의 대열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함
2030년대: 유인 달 기지 건설
2045년: 완전한 우주 강국으로, 우주 기술의 세계 리더를 목표로 함

   중국은 1995~96년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미국이 중국의 GPS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계기로 독자적
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BeiDou)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99년 미국이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을 실
수로 폭격한 사건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대위성(anti-satellite, ASAT)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
한 사건들은 중국이 미국의 우주 의존도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시기에는 “살수검(shashoujian)”으로 알려진 무기 개발에 집중했는데, 이는 군사적으
로 우세한 적과 싸우기 위한 비대칭적 능력을 의미한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분석가들은 이를 통해 미국 군대
의 “약한 갈비뼈(soft ribs)”를 겨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중국은 운동 에너지 요격체(KKVs), 지상기반 레
이저, 전파 방해(jamming), 전자기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등 광범위한 대우주(counterspace) 
능력에 투자했다. 또한, 궤도간 작전 능력(co-orbital capabilities)과 로봇팔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잠재력을 가진 부분 궤도 폭격 시스템(fractional-orbital bombardment system)을 
테스트했다.

   중국의 포괄적인 대우주(counterspace) 능력은 전략적으로 대만 해협과 같은 근해에서의 접근 거부(A2/AD)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대우주 능력을 통해 전쟁 시 미국의 정보 우위를 차단하거나 위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미국군의 통신, 타격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을 방해함으
로써 해외 작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우주 자산을 활용해 인민해방군이 중국 해안선에서 더 멀리 
작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하여 A2/AD 전략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위성의 부상은 중국의 A2/AD 전략 내 우주 구성 요소의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갈등 상황에서 우주 접근을 차단할 수 있었으나, 군
집위성은 단일 장애 지점이 없는 분산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이는 적의 타격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회복력
을 크게 증가시킨다. 군집위성은 또한 미국의 거부를 통한 억제(deterrence-by-denial) 전략을 강화하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우주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대우주 무기의 효용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었으며, 이 전쟁은 스타링크 위성의 역할 때문에 “첫 번째 
상업 우주전”으로 불리고 있다.

3.2 대우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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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위성군이 중국의 대우주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결책은 아니다. 분석가들은 
SpaceX CEO 엘론 머스크가 중국 내 광범위한 사업 이익을 가지고 있어, 대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대만은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과 같은 다른 잠재
적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군집위성의 존재는 중국이 위성 네트워크를 반격하기 위해 더 도발적이거나 
무차별적인 수단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위성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우주 전략 추진 과정에서 관료적 비효율성은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창설된 전
략지원부대(SSF)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통합하여 PLA의 공동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었
다. SSF는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을 모델로 하여 PLA의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새
로운 “전략적 최전선”에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2024년 해체가 발표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SSF의 해체는 중국
이 여전히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우주 자산을 공동 작전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의 관료적 비효율성은 국제 협력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 대위성 시험 당시 인민해방
군이 중국 외교부와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미국 상공으로 정찰 풍선
을 발사한 사건 역시 관료적 비효율성의 결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는 우주 분야에서의 중국의 의사결정 과정
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위험을 높이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우주 개발은 단기적인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조직적 비효율성과 내부 
갈등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점점 강화되는 우주 역량을 국가 외교 목표를 실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백서에서 중국
은 우주 규칙과 규범을 촉진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
할을 담당하려는 중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개혁개방 시기 이후, 중국은 주로 덩샤오핑의 “낮은 자세 
유지” 전략을 따랐으나, 최근에는 증가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유엔 기관뿐만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과 일대일로(BRI)와 같은 대안적 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증가하는 우주 역량을 외교적 영향력 증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
부를 둔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를 통해 지역 내 국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일대일로 우주 구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로켓 발사, 위성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APSCO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이란, 
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라틴아메리
카와 아프리카에 우주상황감시(SSA) 기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시설로 되어 있으
나, 미국 등에서는 군사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3.3 우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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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주정보 회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신, 원격 탐사,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지상 시스템을 통합하
며, 이를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과 연결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은 미
국의 GPS를 대체할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주정거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의 실
험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국제우주정거장 퇴역 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2035년까지 국제 달 연구 기지(International Lunar Research Station)를 공동 건설하겠다는 양해각
서를 체결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는 대안적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 무기 
배치를 방지하는 조약(PPWT)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검증 메커니즘의 부족과 지상 기반 대위성 무기 추구를 허
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중국은 또한 파괴적인 대위성 시험 중단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미국 주도의 유
엔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미국과 일본이 1967년 우주조약의 대량살상무기 배치 금지 조항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을 제안했을 때도 중국은 투표를 기권했다.

   그러나 중국이 PPWT를 제외하고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적 우주 외교 비전을 현실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불분
명하다. 중국은 NASA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를 식민지 개척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유일한 공식 입장은 UN COPOUS 법률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달 자원 활용 입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안전구역(safety zones)에 대한 논의를 제외
하면, 중국의 입장은 기존 국제법 원칙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령 중국이 대안적 자원 거버넌스를 제안한다고 해도, 이를 
실현할 정치적 연합은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과 비교해 훨씬 부족하다. 현재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48개국
이 서명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달 연구 기지 구상에는 벨라루스,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베네
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 국가들만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
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주 기술의 발전과 자산 활용의 증가로 인해 우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
아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서 갈등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군집위
성과 같은 분산형 위성 아키텍처의 확산은 중국이 갈등 시 미국의 우주 접근을 차단하려 할 경우 그 비용과 위험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우주 및 달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미국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지
를 구체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항해 독자적인 대안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NASA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3.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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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이를 식민지적 성격에 비유했으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협력과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전략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 역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경
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우주에서 거부를 
통한 억제(deterrence-by-denial) 전략을 강화하고, 군집위성 및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에서
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 경쟁이나 억제 전략만으로는 우주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기
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국제 규범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전략은 단순히 중국을 억제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우주 거버넌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규범 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은 1963년 남인도의 툼바에서 첫 사운딩 로켓을 발사한 이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당시 발
사된 나이키-아파치 로켓은 NASA가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이 국제 협력에 기반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인도는 초기에는 우주를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로켓과 같은 전략적 기술의 개발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고 더 강력한 국가들과 대
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오늘날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은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인도는 군사와 안보 차원을 우주 프로그램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위성요
격무기(ASAT) 능력 개발과 인도 공군이 이끄는 삼군 통합 국방우주청(Defence Space Agency)의 설립에서 분
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가 우주를 단순한 사회적 도구로 보는 데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산
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는 정치인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던 우주 탐사와 과학적 목표가 점차 중요성을 얻고 있다. 이는 인
도가 단순히 지구 관측과 통신에 국한되지 않고, 심우주 탐사와 첨단 과학 연구를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국의 대우주(counterspace) 능력 증대와 같은 인도 주변에서 심화되는 우주 경쟁을 반영한
다. 중국의 우주 역량 강화는 인도에게 새로운 안보적 도전을 제기하며, 이는 인도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우주 프
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쟁은 가까운 미래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인도의 

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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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우주와 관련된 정책 조
치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주 안보를 둘러싼 협력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1969년: 원자력부 산하에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설립
1972년: ISRO의 활동을 감독하는 우주위원회와 우주청 설립
1975년: ISRO, 인도 최초의 위성 아리야바타를 소련의 발사장에서 연료로켓을 사용해 발사
1980년: 인도산 위성 발사로켓 SLV-3에 의한 국산 위성 “로히니 1호” 발사 성공
1982년: 인도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통신 INSAT-1A 발사
1988년: 인도 최초의 지구관측위성(국산) IRS-1A 발사
1993년: 경량 극지궤도위성 발사로켓(PSLV) 초도 비행 시험
2001년: 중량 정지궤도위성 발사로켓(GSLV) 초도 비행 시험
2008년: ISRO, 찬드라얀 1호로 달 탐사 임무 시작
2013년: 인도 최초의 화성 탐사선(MOM) 발사
2014년: MOM이 화성 궤도에 진입
2017년: 중량 3.1톤의 대형 인공위성(GSAT-19)을 GSLV 마크 III로 발사
2019년: 인도 국방부 DRDO와 ISRO가 공동으로 위성 파괴(ASTA) 실험(미션 샤크티)
2023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
2025년: 일본과 공동으로 달의 수자원을 조사하는 LUPEX 임무를 예정
2025년: 인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목표
2035년: 인도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목표
2040년: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

 <표 2> 중국의 우주개발 주요 마일스톤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은 초기부터 자국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초창기 수십 년 동안 
농업 중심의 인도 상황에 맞추어 기상학, 통신, 원격 탐사에 집중하며 지구 관측 및 통신 위성 임무에서 높은 성숙
도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일상적 임무를 넘어 우주 탐사를 우주 프로
그램의 핵심 목표로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달과 화성 임무로 구체화되었다. 현재 ISRO는 2025년 말로 예정
된 첫 유인 우주 임무인 가가니안(Gaganyaan)을 준비하며, 우주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4.1 우주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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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이러한 우주 탐사 임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몇 가지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원격 탐사 및 통신 위성
을 넘어 보다 정교한 우주 기술 개발은 성숙한 우주 프로그램의 특징이며, 이는 인도의 우주 역량이 성장함에 따
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간주된다. 둘째, 달 및 화성 임무와 같은 순수 우주 탐사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판
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임무들은 인도의 기술적 역량과 비용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인
도는 저비용으로 복잡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매력적인 우주 개
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ISRO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인도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며, 다양
한 국가의 위성 발사를 지원했다.

   셋째, 우주 탐사 임무는 인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찬드라얀-1 임무를 계기
로 인도 심우주 네트워크(Indian Deep Space Network)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심우주 통신 기술 역량을 강
화했다. NASA와 유럽우주국(ESA)의 지원으로 통신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이 기술은 우주뿐만 아니라 의료
용 스마트 인공 팔다리와 같은 다른 응용 분야에도 기여했다. 가가니안 프로젝트는 인간 우주 거주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더 넓은 목적에 활용될 여러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주 기술의 발전은 인도의 글로벌 우주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기술적 역량
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에서의 국제 협력과 경쟁 구도를 주
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탐사의 강조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인도는 중국의 대우주 역량 강화와 적대적
인 정치적 관계 속에서 우주를 정치적 경쟁의 무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인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
원받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군사적 역량 강화를 포함한 전략적 대응을 우주 프로그램에 통
합하고 있다.

   인도는 우주 기술의 전략적 및 안보적 중요성을 초기부터 인식했지만,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
로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 동안 인도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
는 도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 성장과 글로벌 정치에서의 역할 확대로 인해, 인도
의 우주 정책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안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인도는 정보, 감시, 정찰(ISR) 및 지구 관측 위성을 개발하며, 군사 목적을 위한 우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사례로는 레이더 이미징 위성(RISAT) 시리즈가 있다. 이 위성들은 합성 개구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통해 낮과 밤, 날씨 조건에 관계없이 감시 능력을 제공하며, 2008년 뭄바이 테
러 이후 테러 위협 감시를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인도 해군은 위성 기반 해양 통신 시스템을 통해 먼 작전 지역
에서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고, 외국 민간 통신 서비스 의존도를 줄였다.

4.2 우주기술의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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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위성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군대의 외국 내비게이션 시스템 의존도를 최소화하며, 자립적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2019년 3월에는 미션 샥티(Mission Shakti)를 통해 ASAT 시험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우
주 군사화를 지향하던 기존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2007년 ASAT 시험 이후 새로운 위
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과학적, 군사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우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는 2009년 통합우주본부를 설립하고, 2018년에는 국방우주청(Defence 
Space Agency)을 설립했다. 이 삼군 통합 기관은 육군, 해군, 공군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항공우주사령부로 발전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ASAT 능력과 공궤도(co-orbital) ASAT 기술 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
는 점점 더 적대적인 우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점점 더 보안의 관점에서 우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우주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ASAT(위성요격무기) 능력 개발 외에도, 사이버 및 전자전 수단과 고에너지 무기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동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ASAT 무기와 달리 특정 한계를 넘지 않아 더 자주 배치될 수 있으며, 우주 기반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

   중국의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 강화와 이를 우주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인도에게 특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
는 인도의 진화하는 우주 외교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
(Quad)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쿼드는 최근 몇 년간 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
으며, 중국의 우주 활동이 인도와 쿼드 회원국들에게 공통된 우려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프랑스
와도 우주 협력을 확대하며 민간 및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 규범 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쿼드와 같은 독점적인 그룹 내에서 우주 안보 규범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인도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 
과거 인도는 비동맹국과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다자간 플랫폼에서 우주 문제를 논의하며 법적 구속력과 검증 
가능한 메커니즘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규범 기반 합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중
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우주 안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를 시작하며, 중국의 위협이 
인도의 우주 안보 외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도가 성숙한 우주 강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주 안보 이익을 단호히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는 쿼드와 같은 소규모 다자간 협력체를 활용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며 협력하고 있다. 우주 안보 협력은 인도
의 주요 파트너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우주 강국들,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까지 포함하며, 우주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은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을 개
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3 우주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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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인도의 우주 정책이 내각 안전 보장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의가 10년 이상 이어진 끝에 정책 문서가 발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 NewSpace India Limited(NSIL), 인도우주촉진인가센터(IN-SPACe) 및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민간 부문의 우주 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ISRO
의 역량 문제를 보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ISRO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우주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량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평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11월, 인도의 민간 기업 스카이루트 
에어로스페이스(Skyroot Aerospace)가 인도 최초의 민간 로켓 비크람-S(Vikram-S)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ISRO와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프라람브(Prarambh) 미션은 인도 우주 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인도공과대학(IIT)에서 육성된 스타트업 아그니쿨 코스모스(Agnikul Cosmos)가 단일 
3D 프린트 엔진으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로켓을 발사하며 인도 민간 우주 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
러한 성공 사례는 인도 우주 산업이 민간 부문에 개방되면서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새로운 우주 정책은 ISRO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우주 의제를 달성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24년 5월, IN-SPACe는 우주 정책 구현을 위한 규범과 절차를 담은 새로운 문
서를 발표하며, 비정부 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ISRO는 그동안 인도의 모든 우
주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수요, 특히 안보 관련 요구를 단독으로 감당하는데 

   이러한 파트너십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쿼드 내에서 민간 부문
은 일자리 창출, 우주 공급망 회복력 강화, 규범과 표준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우주 안보 발
전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활동도 이 파트너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영역 인식(Space Domain Awareness, SDA)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 사건부터 의도
적 공격까지 모든 위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미국은 현재 가장 광범위한 레이더와 센서 네트
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주 불안정성 증가는 남반구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감시망 구
축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주 협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을 해결하는 데에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 관측 데이터와 
재난 관리 및 완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주 안보와 관련된 이러한 협
력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4.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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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간 부문이 일상적인 미션을 담당하게 되면, ISRO는 전략적 프로그램과 순수 우주 탐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도의 우주 산업이 점차 다각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량과 혁신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쟁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공공 협력 모델이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
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주의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시아의 역학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강화하
려 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독립적인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정치적, 
안보적 우려가 존재하는 동시에 우주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대만, 호주, 아세안 국가들
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심화되는 경쟁이라는 국제적 배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
쟁은 점차 우주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으로 형성된 블록화된 협력 관계는 우주 영역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전
례 없는 상업적 기회와 동시에 우주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 
개발 및 활용 전략을 재정비하고,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우주 강국이자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일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독자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국제 우주 경쟁과 협력
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
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은 기술 협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받으며, 우주 강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
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이중용도(dual-use) 우주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구
축해 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제도적 및 관료적 개편은 우주 개발과 안보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격상시키는 데 기
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선 등 다양한 우주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일본은 변화된 외부 환경과 위협 인식 속에서 우주를 경제 및 안보 분야 국가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통합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중용도 우주 기술은 일본의 국가안보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방위력 정
비 계획(Defense Buildup Program)은 일본이 구축하려는 우주 역량과 본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용 방식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5.1 우주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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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우주 안보 이니셔티브(Space Security Initiative)를 발표하며, 우주 내와 우주로
부터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며, 점점 더 위협적인 외부 환경 속에
서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경제안보추진법(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에서 우주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20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민간 파트너
십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주전략기금(Space Strategy Fund)을 설립해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향후 몇 년간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업 및 방위 부문 간의 지식 교류를 강화하
고, 일본 행위자들이 글로벌 우주 안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 개발에서 여러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2024년 2월, 새로운 주력 로켓인 H-3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상업 임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재사용 가능한 로
켓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프랑스와 독일과 협력해 재사용 가
능한 발사체 프로젝트인 Callisto를 개발 중이며, 이 발사체는 2025~26년경 첫 비행을 앞두고 있다. 민간 부문
에서도 캐논 전자와 IHI가 지원하는 스페이스 원(Space One)이 상업 발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페이스
X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일본의 우주 개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 쓰레기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아스트
로스케일(Astroscale)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약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미 우주
군과 계약을 체결해 연료 보급 우주선을 개발하며 우주 방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과 금융 기관들 
역시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SMFG)은 마이크로위성 기술과 
데이터 발전에 중점을 둔 기업인 액셀스페이스(Axelspace)에 투자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들도 우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쓰이는 JAXA와 협력해 미국 상업 우주정거장
에 부착할 모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아크시엄(Axiom)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상업 우주정거장에 투
자하고 있다. 도요타는 달 경제 블록에 주목하며, 미쓰비시 중공업 및 JAXA와 함께 달에서 우주비행사를 이동시
키기 위한 루나 크루저(Lunar Cruiser)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 안보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강력히 결합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위 목적으로 우주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랑데부와 근접 작전에서 대우주(counterspace)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및 
전자기 스펙트럼과 같은 새로운 파괴적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 쓰레기 및 위성 감시를 담당하
는 우주작전대(Space Operations Squadron)와 위성의 전자파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전담 부대를 운영하
며,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쿼드(Quad)를 통해 우주에서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 인도, 미국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 재난, 해양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응용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5.2 우주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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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가의 우주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쿼드 위성데이터 포털(Quad Satellite Data Portal)을 개발 중이며, 
이는 해양영역인식과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 간의 우주 협력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위협과 기술에 대응하며, 공식 방위 파
트너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U.S.-Japan Security Treaty)이 
우주로 확장됨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통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사령부본부(Joint Command Headquarters)를 2025년 3월 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이 본부는 육상, 해상, 공중 부대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
전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위성 보호가 모든 우주 강국의 안보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협력은 일본과 미국 
간의 우주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분야 중 하나인 우주에서 자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우주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
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산업과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이 우주 영역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의 우주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일본은 우주 영역에서 거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거대 전략은 특정 전략적 영역에서 국가가 번영과 안
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적 구조를 포함한
다. 일본은 외부 경쟁과 위협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우주 영
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핵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 속에서 국제 우주 관계의 모든 전
선에서 민간 및 군사적 차원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기본우주법(Basic Space Law)은 일본의 군사적 우주 활용에 대한 국제적 해석과 이해를 조
율했으며, 2012년 JAXA 설립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에 발표된 여러 전략 문서는 일본 외교 및 방위 정책이 요구하는 우주 역량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같은 해 도입된 경제안보추진법(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은 우주를 공급망 회복력 및 중요 인프라 
보호와 같은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및 정책적 명확성은 일본의 우주 전략이 더욱 체
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우주 영역의 군사,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모든 전선에 걸쳐 실질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은 미국과의 공식 동맹 관계 아래 우주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우주 도메인 인식(space domain awareness)
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센서 기술과 인력을 미국의 우주 방위 구조 내에 배치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의 제5조가 
우주로 확장됨에 따라 일본은 대우주(counterspace) 무기와 사이버, 인공지능,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비운동적
(offensive nonkinetic) 기술을 재검토하고 있다.

5.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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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소형 위성, 우주정거장, 외행성 기지와 같은 상업 시장에서 이익을 확보
하고 기술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전략기금은 이러한 기업들이 민간, 상업, 군
사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신생 민간 기업들도 새로운 달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스페이스(ispace)는 이미 민간 달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추가 임무를 준비 중이
다. 도요타와 미쓰이와 같은 대기업들은 각각 달 이동 수단 및 우주정거장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기존 우주활동국, 신흥국,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 외교에서도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 외교는 양자, 지역, 다자간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술 경쟁 속에서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치하고,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기
존 강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우주 파트너들과도 협력하
며 기술적, 외교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으로 약자가 거대한 도전에 맞서거나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호주가 우주개발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호주는 독자적인 우주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발사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상업 우주항은 외국 및 상업용 발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지금까지 우주를 비행한 호주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호주 국기를 달고 비행한 적이 없다.

   우주와 관련된 국가적 서사는 보통 로켓 발사, 독립적인 우주 임무, 또는 우주비행사와 같은 주요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호주의 국가적 우주 서사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캐나다, 한국, 영국과 같은 중견 우주 강국들과 달리, 우주 능력이 국가의 더 큰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국가 정책도 부족했다. 그러나 우주시스템이 단순히 우주에 있는 자산(우주 부문)뿐만 아니라, 지상 부문
(위성 안테나 및 우주상황인식 관련 지상설비), 데이터 부문(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와 데이터 무결
성 관리), 그리고 인력 부문(운영자, 사용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는 일반 시민들)
으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지원 부문에서 호주는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소규모의 호주 우주청(Australian Space Agency)이 설립되고, 2022년 국방부 내 우주사령부가 창
설되면서 호주의 우주 산업과 연구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전반에서는 국가의 우선순위가 무
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주 기술에 공적 자금을 충분히 투자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호주
는 강력하고 조정된 국가적 접근 방식이 부족하며, 우주 국가로서의 신흥 정체성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지난 수십 년간 지상 및 데이터 부문에 투자해 온 성과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국가 정책 성명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호주는 특
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우주 중견국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6.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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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1960년대 이후 우주 분야에서 선진국과 협력을 추진했으나, 국내 사정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남호
주에 위치한 우메라(Woomera) 기지는 영국과 미국의 로켓 실험에 사용된 후, 영국의 노력으로 유럽발사체
개발기구(ELDO, 현재 유럽우주국의 전신)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초기 ELDO 로켓 실험 이후, 당시 호주 정부
는 해당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이점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 총리실과 내각부는 “우주 연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1966년 호주
는 ELDO에서 철수했다. 이 결정은 2008년과 2020년 호주 우주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국내적
으로 비판받았다.

   호주는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우주 연구와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지속해 왔다. 특히 지
상 및 데이터 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며, 지구 관측(EO), 통신, 위치·항법·측위(PNT) 역량을 제공하
고, 이를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 기상청은 기
상위성 수신기를 설치했고, NASA 추적 시설은 서호주와 호주 수도 특별구에 설립되었다. 가장 유명한 시설은
허니서클 크릭(Honeysuckle Creek)의 “디쉬”로 아폴로 달 착륙의 통신, 데이터, TV 이미지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통신 수요가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인텔샛(Intelsat)에 450만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파인갭
(Pine Gap)과 누룽가(Nurrungar)에 설립된 미군 위성 추적시설은 국가안보 정보 데이터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
점을 제공해왔다.

   호주의 지리적 조건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 광해가 없는 어두운 하늘, 그리고 조용한 전파 환경으로 인해 추
적 기지, 다운링크 위성 접시, 우주상황인식(우주 교통 및 잔해 추적 및 모니터링)에 최적이다. 그러나 적은 인구
로 인해 대규모 기술 인프라를 위한 공공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독립적인 우주 임
무를 구축하기보다는 타국이 제공하는 우주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지상 및 데이터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호주가 채택한 유일한 국가 우주 정책인 2013년 위성활용정책(Satellite Utilisation Policy)은 호주가 글로
벌 인프라에 기여하지 않고는 타국에 의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호주가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지상 인프라와 우주 정보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호주의 강점이 발휘되는 틈새 영역
에서 국가적으로 조정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 산하의 국립지질지원연구소(Geoscience Australia)와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는 수십 
년간 미국, 유럽, 일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지구관측 데이터를 다운링크하기 위한 대형 안테나를 관리하며, EO 
데이터의 세계적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호주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처리 및 관리하고, 품질 검사를 
위해 교정 및 검증을 수행하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재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40년 이상 
미국 주도의 랜샛(Landsat) EO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랜샛 
아카이브를 자유롭게 공개하면서, 호주는 CSIRO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호주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
터큐브(DataCube)를 개발했다.

6.1 호주의 우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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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또한 비정부기구인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를 통해 오픈 데이터큐브(Open Data Cube)를 개발
하며, EO 데이터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글로벌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랜샛 넥스트(Landsat Next)의 도입으로 관리와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
며, 이를 위해 코페르니쿠스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데이터 허브(Copernicus Australasia Regional Data Hub)
를 통해 유럽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영국과의 강력한 양자간 우주 협력을 통해 스페이스 브리지(Space Bridg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
업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으로, 호주는 2020년 아르테미스 협정
의 최초 서명국 중 하나로 참여하며 로봇 공학, 달 탐사 로버, 첨단 통신 등의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고 있다. 2024
년 기술보호협정(Technology Safeguard Agreement)의 서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 부문에서도 호주는 미국 우주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공유 
협정을 확장해 우주 상황 데이터 공유를 포함하는 통합 우주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비전 2031(Vision 2031) 성명을 통해, 호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대적 우주 활동으로부터 방어하고 보
호하며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
본, 노르웨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며, 우주에서의 보안 필요성을 위한 국제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우주기술 협력을 안보와 외교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더욱 필
요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주 투자는 정책 지렛대로 작용할 잠재력을 가진다.

   호주의 주요 외교적 파트너십 중 하나는 호주,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이며, 우주기술 협력도 
포함된다. 쿼드는 2007년 보안 대화로 시작해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소다자 그룹으로 발전했다. 2023년 정상회
의에서 쿼드는 처음으로 비전 성명을 채택했으며, 이 성명에는 우주기반 응용 기술이 기후 문제 해결, 해양영역
인식, 해양 자원 관리, 우주 지속가능성 등 쿼드의 핵심 약속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지
구관측(EO)과 우주상황인식(SSA)이 우선 기술 분야로 강조되었으며, 상업적 우주 협력은 중요한 신흥 기술, 기
술 표준, 사이버 보안, 해양 협력, STEM 교육 등 성명의 약속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네 파트너 간의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를 나타낸다.

   호주는 역내 다양한 우주 활동국들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주와 한국의 천문학자들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1년에 체결된 MOU는 이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의 우려를 감안할 때, 이 협력은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 외교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다.또한, 호주는 일본의 하야부사2(Hayabusa2) 과학 임무에서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소행성에서 추출된 샘플을 

6.2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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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캡슐의 귀환 착륙지 역할을 제공했다.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십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 있는 
우주활동국으로, 우주기술을 국가계획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역내 전략적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
너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는 인도와의 무역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우주 연구 분야에서도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4
년 국제 인도 우주투자 프로젝트 프로그램(International India Space Investment Projects Program)에
서는 지구관측(EO), 우주잔해 완화, 위치·항법·시각(PNT) 연구를 위한 주요 양자간 연구 보조금이 수여되었
다. 또한, 호주 우주산업협회와 인도의 SatCom 산업협회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협력 사례로는 호주-인도 기술·연구·혁신 우주 미션(Space Mission for Australia-
India’s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 호주 기업 Space 
Machines가 제작한 궤도 내 서비스 위성이 인도의 NewSpace India Limited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다.

   호주는 2024년 아-태 지역 우주기구포럼(APRSAF)의 개최국으로서 역할을 맡았다. APRSAF는 일본이 주도하
는 이니셔티브로, 역내 민간 우주 부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최국으로서 호주는 이 지역에서의 
참여를 강화하고, 과거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entinel Asia 프로
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재해나 기후 재난 상황에서 지구관측 데이터를 교환하며, 회원국들이 재난 대응
을 위해 EO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국가들을 위한 역량 구축도 포함한다.

   호주는 또한 자국의 Aquawatch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물 관리(Water Management)를 위한 EO 데이터 공
유 체계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호주는 점점 더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우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넓은 다자간 
우주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는 유엔 평화적 우주이용위원회(UN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주요 우주조약들을 채택한 국가이
다. 또한, 달 협정(Moon Agreement)을 포함한 다섯 가지 우주조약 모두를 비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
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17개국만이 서명한 협정이다.

   특히, 호주는 달 협정과 아르테미스 협정 모두에 서명한 세 나라 중 하나로, 이 두 협정이 달과 기타 천체 자원
의 채굴 합법성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는 이 두 협정이 서로 조화를 이
룬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달 협정 제11조에 명시된 자원 채굴 활동을 규제할 법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
무를 이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달 자원 채굴은 이번 10년안에 실현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6.3 우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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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도국가로 평가받으며, 국제 우주포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는 유엔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 및 유엔 우주 안보 논의에 참여하며, 2020년 우주 위협 감
소를 위한 개방형 실무 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설립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
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그룹의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2013년 및 2024년 우주무기 방지 정
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에도 참여하였다.

   호주는 2023년에 직접 상승형 위성 요격 무기(ASAT)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약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37개국이 동참한 상태이다. 또한, 호주는 보안 및 군비 통제 문제에 성인지적 접근(gender-responsive 
approach)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필리핀 및 유엔군축연구소(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와 함께 우주 안보에서의 성별 관점을 다루는 행사를 공동 후원하였다. 현재는 캐나다와 협력하여 유
엔의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호주의 책임 있는 행동 규범 개발 및 촉진 의지는 2024년 호주-미국 장관급 공동 성명에서도 강조되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의 외무부 및 국방부 장관들은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우주공간이 세계적 번영, 
안보, 연결성에 중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우주의 안전성, 안보, 지속가능성의 상호 연결성은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호주가 2024년에 주최한 아-태 지역 우주기구포럼(APRSAF)에서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논
의는 2025년 호주가 개최할 예정인 세계 최대의 우주 회의인 국제우주대회(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에서도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연방제 역사는 자국 내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간에 재정 자원, 산업 입지, 성과 인정 등을 둘러
싼 경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우주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주가 우주 산업에 더 적합하거나 국
가적으로 선도한다는 비전이 형성됨에 따라, 국가적 접근 방식이 약화되고 해외 파트너들에게 협력 기관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제한된 연방 예산으로 인해 우주 산업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며, 어
떤 역량 분야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설립된 호주 우주청(Australian Space Agency)은 우주 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초기에는 글로벌 우주 상업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국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년에 발표된 국방우주 전력 e매뉴얼(Defence Space Power eManual) 역시 특정 역량에 중점을 두었
으나, 우주 기술을 통해 호주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 의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
는 위성활용정책(Satellite Utilisation Policy)을 비롯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글로벌 우주 인프라에 기여하

6.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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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술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적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호주 우주청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주청은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의 소규모 
하위 기관으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자원이 부족하다. 2018년 설립 당시 4년간의 예산은 2,600만 호주 달러로 매
우 적었으며, 이후 예산 삭감이 이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 우주청은 국제적 기회를 탐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국제우주대회와 유엔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통해 
호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 경제에서 최대 400억 달러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글로벌 우주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캐나다의 우주 
산업 기반이 성장함에 따라, 캐나다는 국내외 소비자를 위한 상업적 혁신을 확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캐나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가 내에서 상업화를 포함한 국가적 비전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7. 캐나다

   캐나다는 우주 강국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캐나다 국방부는 1962년 지구의 이온층을 모니
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알루에트-I(Alouette-I) 위성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는 완전한 자체 설계와 제
조로 위성을 발사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캐나다의 발명품인 캐나다암(Canadarm)은 1981년 컬럼비
아 우주왕복선에 탑재되어 궤도에 올랐으며, 1998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모듈을 이동, 조작 및 연결
하는 데 사용되었다. 캐나다는 인간 건강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파견하며, 미세 중
력 환경에서의 연구를 지원해 왔다.

캐나다의 우주 부문은 연구자, 학계, 중소기업, 대형 상장기업까지 매우 다양화되어 있으며, 모든 우주 응용 분
야에서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위성 통신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궤도(LEO) 위
성군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은 전 세계 농촌 및 외딴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감지 및 지
구 관측 기술은 날씨를 모니터링하고, 홍수와 산불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며, 빙산 이동과 해수면 변화를 추
적한다. 이러한 기술은 캐나다 농업 부문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작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경작지의 잠
재력을 평가하며, GPS는 차량 및 드론의 정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적인 GPS 접근은 위치, 항법, 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자율 차량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7.1 캐나다 우주활동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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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캐나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로봇공학 기술, 우주선의 명령 및 제어 기술, 심우주 연구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 인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광업, 제조 분야의 최첨단 기술도 개발 중이며, 
이는 지구상의 외딴 지역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방과 국가 안보 분야에서도 캐나다 기업들은 자국 영토 주권 보호를 위한 감지 및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및 통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
버 보안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우주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전자 교
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Viasat KA-SAT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와이퍼 악성코드 
공격 사례는 우크라이나와 중앙유럽의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독일의 풍력 터빈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
거했다. 이처럼 우주 기반 사이버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우주 역량에서 사이버 보안이 필수 요소
로 고려되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우주국(CSA)과 국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우주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우주
정거장(ISS) 운영에 2030년까지 참여하기 위해 11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달 복귀를 위
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위한 
캐나다암3(Canadarm3) 개발, 달 탐사를 위한 로버의 개발·발사·운영, 아르테미스(Artemis) 미션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우주비행사 달 탐사 비행 약속, 그리고 달 탐사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달 탐사 가속화 프
로그램(Lunar Exploration Accelerator Program, LEAP)의 출범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심우주 관측과 탐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에 사용되
는 정밀 유도 센서와 근적외선 이미지 장비, 슬릿리스 분광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캐나다의 대학 네트
워크와 국립연구위원회 연구소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캐나다는 이를 통해 웹 망원경 관측 시간에 대한 접근 권
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A는 연결형 진료 의료 모듈(Connected 
Care Medical Module)을 개발해 저궤도(LEO) 및 심우주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우주비행사들이 더 먼 우주로 나아가면서도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에서도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라이트스피드
(Lightspeed) 프로그램을 통해 저궤도 기반 광대역 연결성을 캐나다 전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변
화의 영향을 추적하고 산불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RADARSAT 3 차세대 지구 관측 프로젝트에 10억 캐나
다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국방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방위 정책 Our North, Strong and Free의 일환으로 북미 방위 현대화
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극지방 초지평선 레이더, 우주 및 우주 감시, 고급 지휘 통제 시스템, 

7.2 우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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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상륙 기지, 위성 통신, 북부 지역을 위한 우주 기반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 캐나다는 상업적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발사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캐나다의 우주 비전에서 부족한 점은 상업 우주 부문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다. 현재 우주를 위한 대부분의 혁신
은 상업적 역량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민간 또는 국방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며, 오히려 민간 우주 부문이 이중 용도 및 이중 목적 기술을 활용해 민간 및 국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전략적 비전과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업적 역량은 미래 우주의 핵심 요
소이며, 캐나다의 국가 전략적 우주 비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캐나다의 여러 동맹국들이 이미 자국의 전
략에 내재화한 요소이며, 캐나다 역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캐나다의 현재 우주 목표는 우주 탐사와 국가 방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
다는 로봇공학, 건강, 우주 탐사, 국가 방위,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목표는 캐나다가 소유하고 운영할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가 상업 부문을 
민간, 국방, 상업 부문 간의 연결된 우주 비전에 포함시키는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캐나다의 우주 생태
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캐나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캐나다가 상업적 영역을 포함한 정부 전반의 접근 방식
을 통합하고, 국내 우주 우선순위를 더 잘 조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진전이다. 동시에, 이는 글로벌 파트너 및 동
맹국들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한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를 재설립해 미국의 우주 전략과 정책을 조율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초당적 지지를 강조
한 점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가 전략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이미 
민간, 국방, 상업 부문을 연결하는 전략적 정책 문서를 통해 상업 부문의 역량을 더 큰 비전을 지원하도록 하
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 모두 이러한 체계를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민
간 및 국방 부문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우주 역량의 상업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전략 비전을 구
축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의 우주 산업 기반은 상당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주 부문은 연구개발(R&D) 중심의 분
야로, 캐나다는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18배 이상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캐나다의 기업들은 이러한 투
자로 평균 2.21배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주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
간의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 달 복귀, 그리고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7.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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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기반 기술은 기후 변화와 같은 행성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해 위험을 완화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더 넓은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해 외딴 지역과 농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글로벌 경제 참여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협력은 캐나다의 우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정책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정부
와 민간 간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미 우주군(U.S. Space Force)이 상업 우주 사무소(Commercial 
Space Offi  ce)를 설립해 방위 및 안보 응용 기술에서 상업 혁신을 더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한 사례
이다. 캐나다 역시 캐나다 공군과 함께 상업 통합 셀(Commercial Integration Cell)을 설립해 산업 파트너들
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민간 부문과 새로운 기술 상업화를 포함하는 전략적 비전과 정책 프레임
워크의 부재이다. 2024년 국가우주위원회 설립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국가적 우주 전략 비
전을 개발하고 상업적 역량의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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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포함한 강대국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
하는 복합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는 우주 경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우주 탐사 및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일본 역시 중
국의 우주 경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우주 경쟁의 핵심은 단지 기술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 강국 목표와 대우주 전략은 미국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도는 군
사 및 민간 우주 역량을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강대국들이 각자 우주 거버넌스와 관
련된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는 이제 정치적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요 우주 강국들은 단기적인 경쟁과 갈
등을 넘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우주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
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 탐사를 추진하면서, 인도, 일본, 호주와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인도는 저비용 우주 탐사 기술로 국제적인 경쟁력
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우주 산업의 상업화와 우주 상황 인식 시
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와 같은 중소 규모 국가들은 지구 관측과 우주상황 인식
에 집중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8. 결론

구분 정책 및 목표 주요 현황 국제협력 이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상업 우주
활성화, 우주군 강화

달 복귀 준비, 스타링크 주도,
우주군 창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아르테미스 협정 중심 국제협력,
중국과의 경쟁

독립적 우주강국 목표, 대우주 전략,
국제달기지 계획

베이더우 항법위성, 화성 탐사
성공, 달 뒷면 착륙

미중 경쟁,
우주 거버넌스 대안 부족

경제 안보와 연결된 우주 개발,
재사용 로켓 개발

달 탐사선 발사, 상업적
파트너십 확대

미일 협력 강화,
아시아 내 경쟁

지구 관측 및 우주상황인식 중심,
인도-태평양 협력

소규모 우주청 설립,
데이터큐브 개발

민간-공공 협력 부족,
독립적 발사 능력 부재

군사 및 민간 우주 역량 확대,
가가니안 프로젝트 추진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
저비용 우주탐사 기술

중국과의 경쟁,
민간 부문 역할 증대 필요

로봇공학, 달 탐사,
북극 방위 우주 기술

캐나다암3 개발,
제임스 웹 망원경 협력

상업적 역량 통합 부족,
전략적 비전 필요

  <표 4>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우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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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들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우주 경쟁을 더욱 복잡
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우주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주 데이터 활용 및 기후 변화 대응,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
주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 우주 산업과 관련된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SpaceX, Blue 
Origin, Rocket Lab 등 민간 기업들은 이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주항(spaceport) 건설 및 상업적 발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 관광과 우주 물류 등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우주 관광
은 상업적 우주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발사 서비스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
우, 민간 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태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주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활발한 경쟁과 협력
을 펼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내 우주 산업의 동향과 정책 변화가 글로벌 우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태 지역에서의 우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일본과의 기술 협력, 인도와의 저비용 우주탐사 협력 등 다양한 국
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우주 산업 확장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주 탐사, 위성 기술, 상업적 우주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역내 신흥국들도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지구 관측 및 우주 
데이터 분석 등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외교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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핒줂짾�퐎펾묺읊핂븒쁢훊푢힎�픊옪헪킪쇪줆컪핂삲핂몒픎�뼒핂캏픦믾맒솧팖펾묺믾뫎샎칾펓
쭎줆슿뫎엶쭒퍊펞컪���졓핂캏픦헒줆많퐎핞많�펺펺삲퍟픦멺뫊헪팖픒쿦옂몮핂읊짦폏펺쿦잋
쇦펖삲

���핂짪헒몒펞컪헪킪훟묻픦푾훊뫊짪헒졷쁢삲픚뫊맧삲�ퟆ핒줂훟킺픦믾�펾묺읊맣몮
핂읊��몒헏핆짪헒픒솒졶젾숦ퟆ푾훊뫊쭒퍊펞컪뽠픎쿦훎픦핆핺읊퍟컿몮잖힎잗픊옪묻헪헏
픊옪�픦헏핂몮캏힣헏핆컿뫊읊힎콛헏픊옪��쁢멑핂삲핂얺짪헒졷읊�훟묻픎묻헪푾훊뫊
쭒퍊펞컪컮숞믆웇픊옪힒핓펺푾훊뫊맣묻픊옪핞읺잲밎몮핞삲

2.1 중국의 우주 과학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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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훟묻픎푾훊뫊짪헒졷읊킲믾퓒삲픚뫊맧픎삶몒쪒졷읊컲헣폎삲

���젊헎�쩖ퟆ삶몒핆����뼒밚힎쁢푾훊뫊펾묺쿦훎픒헒짦헏픊옪솒퍋킪�쁢멑픒졷옪삲핂킪믾펞
쁢훟묻핂맣헞픒쫂퓮몮펞뻖힎킪쪎�줆�퍟힎묺캏핟푷삺뫊컿픦믾풞짝힒짆켆훟엳줊읺
푾훊캫졓뫊쭒퍊펞컪힎콛헏픊옪컿뫊읊��몮핞삲쏞팢줊힖뫊믇푾훊훟엳풞컿풂푆
몒컿�퍟솧�퍟몒짝힎묺킪큲��칺슿�삶쭒퍊펞컪��맪픦푾훊뫊뫊헪읊킲몒핂젾핂
훟��맪픦샎뫊헪쁢캏힣헏핆훟샎컿뫊읊믾샎몮핖삲핂퐎벦푾훊맪짪�몒읊묺�몮뫎엶쭒퍊펞
컪컮솒헏펻픒핆핺퐎픒퍟컿펺묻헪헏폏엳픒맣몮핞삲

���숞쩖ퟆ삶몒핆����뼒쭎�����뼒밚힎픦믾맒펞쁢훟헎훊훟엳푾훊픦팢킪샎먾훊많쁳힎묺
컿�힎�퍟솧뫊힎묺킪큲�짦픟삺핞풞푷컿캫졓�칺쯢앧짝훟컿핞쪒팢줊힖뫊팢
펞뻖힎슿�삶쭒퍊펞컪솓�헏핆컿뫊읊��쁢멑픒졷옪삲핂읊�푾훊뫊쭒퍊펞컪묻헪헏컮숞
퓒�읊쫂몮핞젾솧킪펞�믾푾훊믇삶헏��줊읺푆몒캫졓�칺�퍟짪짝�옪빦많폂젢�삖흦
�퍟몒몋몒�칺슿뫊�헒컮펞컪��맪픦뫊핒줂읊뽊픦몮킲폖헣핂삲핂훟��맪픦샎핒줂많
쇮몒핂삲

���잖힎잗픊옪켆쩖ퟆ삶몒핆����뼒쭎�����뼒밚힎쁢푾훊픦믾풞뫊힒킪뫃맒픦쫆힖�퍟몒퐎캫졓픦믾풞
퓮핆킺푾훊�칺슿펞컪킮헏핆믾�펾묺컿뫊읊삺컿쁢멑픒졷옪삲핂킪믾펞쁢��맪핂캏픦푾훊뫊
핒줂읊뽊픦몮킲젾캖옪풂뫊믾쿮졓펞컪킺몋햏엳뫊컮숞힎퓒읊쫂엲삲쏞묻헪헏픊옪
�몮픦뫊핆핺읊졶팒켆몒훊푢푾훊뫊켊�퐎킮쯚읊묺�몮핞삲

���훟묻픎핂몒픒삶몒헏핂몮�몒헏핆헟믊짷킫픊옪킲몮핞젾펾묺훊헪퐎샎핒줂읊�묻헪줂샎
펞컪컮숞힎퓒읊쫂몮핞쁢졓픦힎읊쫂핂몮핖삲

<표 1> 중국의 국가 우주 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년-2050년)

1단계
~2027년까지

2단계
2028년부터 2035년까지

3단계
2036년부터 2050년까지

•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며, 유인 달 탐사 및 달 탐사 프로젝트 4단계와 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

• 최종적으로 30개 이상의 우주 과학 임무를 수행 및 구현하며, 특정 중요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

• 5~8개의 우주 과학 위성 임무를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독창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

• 이후 우주 정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유인 달 탐사와 달 과학 연구소 설립과 
같은 과학적 임무를 실행하고, 약 15개의 우주 과학 위성 과제를 수행할 계획

•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

국가 우주 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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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훟묻픎핞묻픦줆헏맣헞핆헏핞풞뫃믾쿮픦컿픒믾짦픊옪삲컽많힎훊푢뫊훊헪읊컲헣몮맏훊헪
쪒푾컮짪헒짷뫊멾퍊훊푢뫊헏줆헪읊헪킪폎삲

����쩖ퟆ훊헪쁢믇푾훊옪푾훊픦믾풞뫊힒읊�묺젾믇푾훊몋펞컪픦줊읺쩣�픒뮪졓쁢멑픒
졷옪삲핂훊헪픦푾컮짪헒짷픊옪쁢팢줊힖뫊믇푾훊푾훊픦믾풞뫊힒푾훊픦훟핓핞줊힖�
칺많컮헣쇦펖삲핂퐎뫎엶펺멾퍊훊푢뫊줆헪옪쁢팢줊힖핓핞픦쫆힖뫊푾훊몮펞뻖힎짷칺픦
믊풞팢펞뻖힎픦쫆힖솧헏푾훊픦�칺퐎핊킪헏��픦줊읺헏젢�삖흦푾훊픦팢킪샎퐎핺핂폶펻칺
쪒뫊컿킪큲�픦믾풞뫊힒훟핓핞줊힖픦쿪뫊슪짿슿핂쇪삲

���숞쩖ퟆ훊헪쁢킪뫃픦핢줊멾옪훟헎훊훟엳퐎풞킪훟엳읊�칺젾훟엳뫊킪뫃맒픦쫆힖픒짫쁢
섾훟헞픒숢삲핂훊헪픦푾컮짪헒짷픎푾훊훟엳�칺옪컲헣쇦펖픊젾�샎힖얗쯢앧뫊틶팥쯢앧픦
컿뫊핂슲픦픎퐎픦엳헏힒쯢앧믊�맣엳훟엳핳펞컪픦켆짎묺혾혾짎��픦쭒퐎줊읺헏
컿�믾푾훊옮졶셆픦멎흫슿핂훊푢뫊줆헪옪헪킪쇦펖삲

���켆쩖ퟆ훊헪쁢�퍟힎묺헒�뽆않잖옪�퍟힎묺�퍟뭚맒픦캏핟푷픒�묺젾�퍟힎묺쫃몒픦
줊읺헏뫊헣뫊�퍟짝�퍟몒픦펾뫎컿픒뮪졓쁢멑픒졷옪삲핂훊헪픦푾컮짪헒짷픊옪쁢힎묺쿪
킪큲�힎묺삺홓뫎�푾훊빮틶�칺�퍟핓��칺푆�퍟뭚�칺많컮헣쇦펖삲핂퐎벦멾퍊훊푢
뫊줆헪옪쁢�퍟핞믾솧픦컿뫊핞믾훊믾픦믾풞젢�삖흦�퍟묞앎픦�%헒퐎힒뮪��퍟뫊
핞믾뭚맒펞뻖힎헒삺짝콚졆젢�삖흦핞믾뭚헒읺�폂뭚맒픦캏핟푷슿핂핖삲

���뻲쩖ퟆ훊헪쁢먾훊많쁳컿픊옪�퍟몒��퐎푆몒컿픦먾훊많쁳컿픒�묺몮푆몒캫졓�읊�쁢
펾묺읊쿦쁢멑픒졷옪삲핂훊헪픦푾컮짪헒짷픊옪쁢힎콛많쁳짪헒�퍟몒몮몮컿뭚묺혾
펾묺푆몒캫졓��칺푆몒컿�칺많쇪삲훊푢뫊줆헪옪쁢삺뺂쭎줊힖�묺혾짝�믾�솚펻칺
콚컿뫊컿픦믾풞뫊힒컿픦먾훊몋힒퐎캫졓킮펊픚퓒컿뫊먾샎많큲컿픦캫졓킮�칺
푆몒컿픦먾훊많쁳컿뫊캫졓컿슿핂헪킪쇦펖삲

���잖힎잗픊옪삲컽쩖ퟆ훊헪쁢푾훊픦�묺옪푾훊몋펞컪픦줊힖풂솧뫊캫졓솧픦쩣�픒�묺몮퍟핞
펻뫊핊짦캏샎컿핂옮슿믾�줊읺펞샎캖옪풂핂읊킺쁢멑픒졷옪삲핂훊헪픦푾컮짪헒
짷픊옪쁢짆켆훟엳뫊퍟핞펻뫊핊짦캏샎컿핂옮푾훊캫졓뫊핂쇪삲훊푢뫊줆헪옪쁢짆켆훟
엳몋펞컪픦쫃퓮�줊읺핂옮훟엳핳펞컪픦퍟핞뫊짝핊짦캏샎컿핂옮픦몮헣짎멎흫캖옪풂줊읺
�묺힎묺캫졓�픦푾훊몋헏픟컿뫊캫홂헒얃슿핂헪킪쇦펖삲

���훟묻픎핂삲컽많힎뫊훊헪퐎푾컮짪헒짷픒훟킺픊옪펾묺읊�몒젾맏훊헪펞컪묺�헏핆뫊줆헪
읊멾믾퓒솚묺읊졶캗몮핞삲

2.2 중국의 우주 과학 우선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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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우주 과학 우선 발전 방향 정리

태양-지구 전경

우주 물리학

극단적 우주

시공간 물견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극단적 우주 환경 조건 하에서의 물리 법칙을 규명

우주 환경에서의 물질 운동과 생명 활동 법칙을 규명하며, 양자역학 및 일반 상대성 이론 등의 
기초 물리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추구

지구, 태양, 및 태양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태양-지구의 복잡한 시스템과 태양계 전체의 
물리적 상호작용 및 법칙을 해명

중저주파 대역의 중력파와 초기 중력파를 탐지하여, 중력과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립

거주 가능한 행성 태양계 천체와 외계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탐구하고,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중국의 우주 과학 우선 발전 방향

� � �훟묻픎삲컽많힎훊푢뫊훊헪읊훟킺픊옪짪헒짷픒컲헣몮핂읊짢�픊옪����뼒��������뼒
��������뼒픦켆삶몒펞멆�뫊핒줂읊몒픊옪턶����뼒밚힎픦푾훊뫊짪헒옪슪쟃픒헪킪폎삲

���젊헎�삶몒믾맒핆����뼒밚힎훟묻픎푾훊헣먾핳픦풂폏픒킪핟픊옪퓮핆삺�칺삺�칺뫃헣�삶몒컿
�칺뫃헣픒�묻헪헏픊옪훟푢솓�헏컿뫊읊��쁢멑픒졷옪삲핂킪믾펞쁢샎핒줂옪푾훊9
컮뫎�9컮폂훟핓핞�칺푾훊훟엳�칺컮묺핞�퍟믇뭲솒�칺슿��맪픦뫊핒줂읊컮헣펺쿦
몒핂삲쏞훟콚짝믾믾짦핒줂옪쁢헏푆컮푾훊뫎�힎묺핞믾뭚삲훟큲�핊퓒컿묾졷컿킪큲�뫎
�팢줊힖핓핞�칺슿��맪픦핒줂읊컮헣펺킲폖헣핂삲

����삶몒믾맒핆��������뼒믾맒펞쁢�쩖ퟆ삶몒펞컪쿦쇪핒줂픦컿뫊읊짢�픊옪켆몒헏픊옪솓�헏핆
펾묺컿뫊읊��몮핂읊믾짦픊옪훟묻푾훊헣먾핳픦힎콛풂폏뫊벦삲픚뫊맧픎뫊핒줂읊�힒삲
퓮핆삺�칺삺펾묺믾힎멂컲�퍟몒몋몒�칺먾샎컿킪큲��칺믖컿샎믾캦짦슿픦핒줂많훊푢
졷옪컲헣쇦펖삲핂킪믾펞쁢샎핒줂옪몮헣짎헏푆컮푾훊뫎���혾컫엳픦힎힒퓮짪뫊뫎��퍟
뭲솒�칺몮펞뻖힎푾훊뫎�9컮�칺푾훊훟엳�칺슿��맪픦핒줂읊컮헣펺쿦젾�쩖ퟆ삶몒펞
컪짆킲쇪샎핒줂솒쇪삲쏞훟콚짝믾믾짦핒줂옪쁢핞푆컮�줆뫎�퍟펞뻖힎퓒컿묾푾훊
빮틶풞핆�묺힎묺솧헏쪎뫎�슿����맪픦핒줂읊컮헣펺킲폖헣핂삲

���잖힎잗픊옪�삶몒믾맒핆��������뼒펞훟묻픎푾훊뫊픦훊푢쭒퍊펞컪켆몒헏컮솒힎퓒읊쫂쁢멑픒
졷옪삲핂읊퓒샎핒줂��맪퐎훟콚짝믾믾짦핒줂퍋��맪읊뽊픦몮킲펺묻헪칺펞컪
푾훊뫊컮숞묻많옪핞읺잲밎몮핞삲핂읊�훟묻픎푾훊뫊맣묻픊옪컪픦힎퓒읊뫃몮몮믎옪
쩚읺섢킻픒맣쁢멑픒졷옪컲헣폎삲

2.3 우주 계획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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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의 우주 계획 발전 로드맵

2단계

3단계

1단계
~2027년까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2036년부터 2050년까지

• 중국은 우주정거장의 운영을 시작으로, 유인 달 탐사, 행성 탐사 등을 통해 과학 임무
를 계획

• 30여개의 과학 임무 항목의 수행과 우주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지위를 획득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유인 달 탐사, 달 연구 기지 건설 과 같은 과학 임무를 계획

우주 발전 계획 로드맵

<표 4> 중국의 우주계획 발전 로드맵

1단계
~2027년까지

• 우주 X선 등 다파장 협동 관측
• X선 열 중입자 탐사
• 우주 중력파 탐사 선구자
• 태양 극 궤도 탐사

• 암흑 물질 입자 탐사
• 우주 테라헤르츠 고속 이미지 
관측
• 초장파 우주 관측
• 적외선 우주 관측
• 숨겨진 자연 지형 탐사
• 투명 해양 위성군
• 전천후 3D 풍력 관측
•지구 복사 에너지 수지 탐사

• 지구 자기권 다중 스케일 위성군
• 태양-지구 L5점 태양 탐사
• 우주 기반 태양 전파 배열 관측
•인류 활동 흔적 정밀 관측
• 글로벌 식생 생물량 시공간 패턴 
분석
•목성 시스템 관측
•외계 행성 탐사

대형임무

중소형 임무 및 가능성 
기반 임무

우주 계획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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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28년부터 
2035년까지

3단계
2036년부터 
2050년까지

• 고정밀 적외선 우주 관측
•천체 조석력의 지진 유발 효과 관측
•태양 궤도 탐사
•고에너지 우주 관측
•X선 탐사
•우주 중력파 탐사
※ 2027년까지 미실행된 대형 임무 포함

대형임무

• 자외선 천문 관측
• 해양 에너지 위성군
• 주요 대역 다층 간 상호작용 관측
• 경계층 열역학 구조 및 화학 성분 
관측
• 글로벌 고정밀 자기장 위성군
• 지구 응력 관측

• 대형 임무 5-6개와 중소형 및 가능성 기반 임무 약 25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예측

• 지구 복사대 탐사
• 우주 날씨 원인 탐구
• 편대 태양 고에너지 관측
• 사중 협동 과학 관측
• 지구 동적 변화 관측
• 소행성 탐사
• 외계 행성의 위성 탐사

중소형 임무 및 가능성 
기반 임무

대형&중소형 임무 및 
가능성 기반 임무

우주 계획 발전 로드맵

3.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와의 차이점

�������뼒훟묻뫊풞핂짪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쁢��뼒맒훟묻픦푾훊뫊짪헒
짷뫊옪슪쟃픒헪킪훟푢줆컪핂삲퍋��졓픦뫊핞많엳펺핟컿핂쫂몮컪쁢����뼒밚힎훟묻
핂삺컿퍊푾훊뫊픦헒얃헏졷퐎펾묺뫊헪믆읺몮푾훊뫊퓒컿핒줂읊묺�헏픊옪컪쿮몮핖삲

���쫂몮컪펞싾읂졂훟묻픎����뼒밚힎푾훊픦컿뫊힒푆몒컿뫊푆몒캫졓�칺�퍟몒픦컿뫊힒
�퍟솧뫊힎묺푾훊몋펞짆�쁢폏힎묺킪큲�픦짪헒뫊힒믆읺몮캖옪풂줊읺쩣�픦짪멺슿삲퍟
펾묺쭒퍊펞컪믾헏핆뫊헏컿뫊읊삺컿몮핞삲핂읊�훟묻픎푾훊맪짪뫊�삶믾쿮쭒퍊펞컪
찒퍋헏핆짪헒픒핂욶멮삲쁢졷읊헪킪삲

���핂얺뫊헏졷읊삺컿믾퓒훟묻픎���맪픦뫃맒뫊옪믆앶뫊퍋��맪픦뫊퓒컿짪칺몒
픒삲훊푢뫊옪믆앶픊옪쁢쯢앧�칺��뺂쭎묺혾펾묺캖옪풂뫎�믾쩣맪짪믆읺몮컿
픦헒짷퓒�칺슿핂핖삲컿�칺쁢믎옪쩚풞멷�칺헣힎펻캦혾칺짝뮎픒�킺�헏픊옪
쿦쇮폖헣핂않몮짫삲

���핂얺푾훊�칺옪믆앶핂�힒쇪짾몋펞쁢훟묻핂푾훊믾쿮맣묻핂힎잚푾훊뫊퍋콚묻핂않쁢싪엖잖
펞힏졂핖삲쁢헞펞핖펖삲핺훟묻뫊핞슲픎훊옪푆묻뫊퓒컿펞컪뫃맪섾핂�읊푷몮핖펂

 3.1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의 전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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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헎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쁢����뼒쭎�����뼒밚힎퍋��뼒맒픦삶믾짝훟믾졷읊컲
헣쫂몮컪옪훟묻핂푾훊뫊펾묺픦믾�읊삲힎몮훊푢뫊헏솚묺읊잖엶믾퓒핟컿쇦펖삲핂쫂몮
컪쁢믾�뫊쭒퍊펞�헞픒재�펂푾훊픦컿뫊힒푆몒캫졓�칺줊읺헏쩣��묺�퍟몒컿펾묺
퐎맧픎뫊헏힖줆픒삲욶젾줆헪읊멾믾퓒펾묺헒얃픒헪킪삲핂펞짦շ묻많푾훊뫊훟핳믾짪
헒몒��������ո픎����뼒쭎�����뼒밚힎퍋��뼒핂캏픒삲욶쁢핳믾헏헒얃줆컪옪훟묻핂푾훊뫊
맣묻픒뻦펂푾훊컮솒묻픊옪솒퍋믾퓒뫒헏핆짪헒졷읊샂몮핖삲핂몒픎짆앦믾쿮쫂킺푾훊
�칺삺뫊컿믾힎멂컲뫊맧픎샎뮪졶옪헫읊훟헞헏픊옪몒몮핖픊젾핂읊�훟묻픎믎옪쩚읺섢
킻픒쫂몮묻헪푾훊뫊쭒퍊펞컪픦펻픒샎몮핞삲

���숞줆컪쁢�헞뫊짷컿펞컪솒쑪옅�핂읊쫂핂몮핖삲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쁢믾�
뫊쭒퍊픦펾묺읊푾컮킪젾캖옪풂줊읺쩣�픦짪멺푆몒캫졓�칺�퍟몒컿뫊헣쭒컫슿믾�뫊
헏힖줆펞샃픒�몮핞삲쏞퍋��맪픦뫊퓒컿픒짪칺몮��맪픦묺�헏핆뫊옪헫쯢앧�칺

 3.2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와 《국가 우주 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50)》의 비교

솓핞헏핂몮�픦헏핆펾묺컿뫊읊��쁢섾몒많핖펖믾쌚줆핂삲핂펞싾않훟묻픎솓잋헏핆뫊퓒컿뫊
펾묺핆않읊묺�펺킮헏핆뫊컿뫊읊졷옪몮핞삲

���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읊�훟묻픎푾뫃퓒컿킲���퓒컿퍟핞뫊킲퓒
컿옪헫읊��믾컿뫊읊뺂몮핖픚픒맣혾삲믆얺빦핂얺옪헫쁢핊컿펾묺펞젆줂읂몮핖
펂힎콛헏핂몮팖헣헏핆짪헒픒퓒/"4"빦퓮엋푾훊묻&4"뫊맧픎�몒헏핂몮팖헣헏핆폖칾힎풞킪큲�
핂푢삲몮헪팖삲뫃푾훊폖칾픦핊헣찒퓶픒푾훊뫊펾묺펞샇픊옪턶핳믾헏핂몮�몒헏
핆펾묺믾짦픒잖엶퍊삲쁢헞픒힎헏삲

���핂훟묻픎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픦졷샎옪팢줊힖�칺퓒컿퍟핞뫊퓒컿슿훊
푢뫊퓒컿픒컿뫃헏픊옪짪칺폎픊젾푾훊줊읺펾묺읊퓒훟푢핞욚읊�헏폎삲훟묻픦컿
�칺컮핆�풞�㣓꡼♧〾쁢뭲솒힒핓펞컿뫃폎픊젾�칺옪쩒�윧픒컿뫃킪�몮컿졂픒�칺쁢
졶킃픒쫂핂졂컪훟묻픦컿�칺펻얗픒핓흫폎삲삺�칺컮�펂�쁢켆몒��옪삺픦슅졂�윧픒컿뫃킪
�픊젾�펂�쁢삺픦캦픒힎묺옪뮎킪�쁢졶킃픒쫂핂졂컪푾훊쭒퍊펞컪잜픎컿뫊읊쫂펺훊펖삲쏞
푾훊헣먾핳핆�뭏픒�묻헪엳픒샎졂컪묻헪칺펞컪캖옪풂졶킃픒쫂펺훊펖삲

���힎잚핂얺컿뫊펞솒쭖묺몮훟묻픎푆섾핂�펞샎픦홂몮컿쁳�칺핳찒맪짪펞뫎컪컮힒묻뫊
픦잜픎멷�슿픦뫊헪많빶팒핖쁢졶킃픒쫂폎삲믆엕믾쌚줆펞훟묻픎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몒����
����ո픒�믾쿮핞잋퐎컮힒읊킲펺몮컿쁳�칺핳찒퐎퓮�핺�픦솓핞헏맪짪픒졷옪캊몮
핖삲핂얺몒픒�훟묻픎힎콛헏핂몮팖헣헏핆푾훊뫊펾묺믾짦픒잖엶몮��뼒맒픦졷읊
삺컿쿦핖쁢�몒헏핆짪헒픒솒졶몮핞삲



50 우주정책연구2024 Vol.10

훟엳펾묺컿�칺읊�뫊헏짪멺픒졷옪캊팦삲뫊퓒컿뫊퓮핆푾훊옪헫읊�펺
훟묻뺂뫊헏펻얗뫊솓핞헏핆믾쿮맪짪믾짦픒맣쁢섾훟헞픒숞펖삲짦졂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
몒��������ո픎뫊헏짪멺춞잚팒삖않뫊뫊믾쿮픦픃픒�푾훊핞풞맪짪삺뫊컿픦믾힎멂컲
킺푾훊�칺슿샎뮪졶픟푷옪헫펞훊엳삲핂얺샎뮪졶옪헫쁢삶쿪뫊헏컿뫊읊뻦펂컪믎옪
쩚엳뫊묻헪뫊푆묞픦훟킺펞컪훟묻픦읺섢킻픒잋몮핞쁢졷읊뺂몮핖삲շ��������뫃맒
뫊몒펾묺쫂몮컪ո쁢믾�뫊펾묺퐎묻뺂믾쿮펻얗맣읊푾컮킪젾솓핞헏핆믾쿮맪짪뫊뫊헏짪멺
펞훟헞픒숞몮핟컿쇦펖삲짦졂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몒��������ո픎믎옪쩚엳뫊읺섢킻쫂읊
졷옪뫊뫊믾쿮픦픃픒뫒헏짪헒헒얃픒샂몮핖삲

���믆엕삲졂퐪훟삶믾픦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펞컪핳믾픦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몒
��������ո픊옪짪헒멑핊밚믆핂퓮쁢�쩖ퟆ옪푾훊뫊쭒퍊픦컿쌚줆핂않몮쿦핖삲푾훊뫊
쭒퍊쁢믾쿮뫊펾묺픦짪헒훊믾많밂힣픒많힎몮핖픊젾샎뮪졶옪헫쁢핳믾맒펞멆�킲쇦쁢힣
픒많힎몮핖삲훟묻픎����뼒핂읊샎찒쁢핳믾헏핆헒얃핂푢몮믆엕믾쌚줆펞펾콛컿핂홂핺힎잚
�짪헒쇪훟핳믾짪헒몒픒짪삲몮쫊쿦핖삲

�� �숞쩖ퟆ옪쁢짆훟맖슿픊옪핆펺몋헪컿핳펞�멷핂캫믾핞핂읊솚믾퓒쿦삶훟빦옪푾훊뫃
믾쿮픒컮�삲몮쫊쿦핖삲훟묻픎묻많헏�풞펞컪�켆샎뫊믾쿮짪헒칾펓픊옪핆뫃힎쁳"*짦솒�짝
�삶헪혾푾훊뫃킮펞뻖힎믾쿮슿펞헏믇헏픊옪�핞몮핖삲힎콛쇦쁢짆훟맖슿픊옪핆펺몋헪헏콞킲
펞힏졂핖픚펞솒쭖묺몮핂읊�맪믾퓒펺뫊믾쿮짪헒펞훟헞픒숞몮핖삲몮삶쇪삲훟묻픎헒
얃헏픊옪뫊믾쿮픦짪헒픒�맖슿콛펞컪픦멾�픒�몮핖픊젾믆훟푾훊뫃믾쿮픦짪헒픒�핂
읊멾몮핞삲

<표 5>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와 《국가 우주 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50)》의 차이점 요약

목표 기간

초점

주요 연구 
분야

성과

약 15년 (단, 중기 목표)

기초 과학 연구 강화

우주의 형성과 진화, 외계 생명 탐사, 태양계 연구

암흑 물질 탐사 위성 “우공”, 텐궁 우주정거장,
화성 탐사 등의 기초 성과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 《국가우주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50)》항 목

25년 이상(장기 목표)

기초 연구와 응용의 융합, 기술 혁신

심우주 탐사, 자원 개발, 우주 기술과 응용

30개 이상의 과학 임무, 달/화성 기지 건설, 
심우주 탐사

국제적 
맥락 중국 국내의 역량 강화와 독립적 연구 초점 국제 협력에서의 주도와 글로벌 우주 질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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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 �쫆펾묺쁢����뼒��풢펞짪쇪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몒��������ո픒훟킺픊옪훟묻픦핳믾헏핆
푾훊뫊짪헒몒픒컪쿮폎삲쏞뫊먾짪쇪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퐎픦찒묞읊�
숞몒핂쫂펺훊쁢졷퐎헒얃헏짷컿픦�핂퐎펾콛컿픒쭒컫폎삲숞몒픎맏맏픦졷퐎�헞펞컪�핂읊
쫂핆삲շ��������뫃맒뫊몒펾묺쫂몮컪ո쁢훊옪믾�뫊펾묺퐎솓핞헏믾쿮펻얗맣읊�훟묻푾훊
뫊픦믾짦픒삲힎쁢섾�헞픒재�삲짦졂շ묻많푾훊뫊훟핳믾짪헒몒��������ո픎킺푾훊�칺삺뫊
컿믾힎멂컲푾훊핞풞맪짪뫊맧픎샎뮪졶옪헫읊�뫊뫊믾쿮픦픃픒핂욶몮믎옪쩚엳픒�묻헪
푾훊뫊힖컪펞컪훟묻픦펻픒샎몮핞삲쁢헞펞컪�쪒컿픒많힒삲

���핂얺찒묞컪쿮픒�숞줆컪많훟묻픦푾훊뫊짪헒픦힎콛많쁳컿뫊믎옪쩚몋햏엳맣읊퓒삶몒헏옪슪
쟃픒헪킪삲쁢헞펞컪펾콛컿픒퓮힎몮핖픚픒팚쿦핖삲핺믎옪쩚푾훊믾쿮컮힒묻훟빦핆짆묻픎4QBDF
9픦핺칺푷옪�믾쿮뫊훟짪칺옪�뫊맧픎킮믾쿮핂핖힎잚훟묻픎펔픊젾훟묻쏞핳헣킪읺흖픦짪칺�
믾쿮픒많힎몮핖힎잚짆묻픦캖�7펞쁢찒묞쿦펔쁢�핂읊매몮핖삲쏞푾훊컮힒묻펞쁢잜픎짊맒믾펓슲핂
홂핺힎잚훟묻픎홂핺힎팘쁢삲훟묻핂몒샎뮪졶옪헫많컿뫃헏픊옪핂욶펂힒삲졂핂쁢훟묻
픦푾훊뫊춞잚팒삖않훟묻핂짢않섦묻헪헏읺섢킻맣퐎몋헪헏픟푷많쁳컿픦샎펞솒훟푢믾펺읊멑
핂삲쫆펾묺쁢숞몒픦훊푢뺂푷픒컪쿮몮찒묞픊옪턶훟묻푾훊뫊헒얃핂쫂펺훊쁢핳믾헏찒헒뫊졷
픦힣픒컪쿮몮핖삲

 3.1 《2016-2030 공간 과학 계획 연구 보고서》의 전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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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황인식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술정책 동향

김종범ㅣ책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이학(과학기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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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푾훊줊�짝푾훊솧묻쿦픦흫많옪핆푾훊뫃맒픦뫊짎푾훊몋픦폲폊슿픊옪푾훊
줊�픦팖헒풂푷펞샎퓒핂붆훎흫많펺핂읊�헏몮뫎읺푢컿핂흫많
몮핖삲����뼒핂앦퍋����믾픦핆뫃퓒컿핂짪칺쇦펂핺����믾많힎묺뭲솒펞컪헣캏
핟솧훟핂젾��맪묻핂핆뫃퓒컿픒쫂퓮풂푷훟핂삲����뼒핂푾훊솧핂믗콛쁦펂
��������뼒솧팖펾맒���믾핂캏푾훊줊�많짪칺쇦펖삲

핆뫃퓒컿픦폂짪폲핟솧핆뫃퓒컿쿦졓홓욚푾훊짪칺�픦핊쭎쭒푾훊줊�맒�솚
슿픊옪핆푾훊튾엖믾많믾믗쿦헏흫많몮핖삲푾훊튾엖믾쁢��맪��DN핂캏��잚맪
���DN���잚맪�NN�DN옪�헣쇦빦헣믾헏�헏핂많쁳푾훊튾엖믾쁢�����맪
펞쭖뫊삲

<그림 1> 우주활동 변화(2000~2019)

폲쁦빮푾훊쁢삲퍟퓒핞슲펞픦헣픦쇦젾푷쇦쁢뫃맒핂쇦펂많몮핖삲����뼒
핆뫃푾훊줊�픦슿핳픎푾훊맞킪픦푢컿뫊뫎엶믾쿮픦짪헒픒�짪폎몮폲쁦빮섢푿삲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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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훊�픦푾훊핂푷픎푾훊맞킪읊푾훊캏핆킫뫊푾훊묞�뫎읺옪삲쪎쁢풞핆픊옪핟푷몮핖삲빦팒많푾
훊펞샎핆윦픦핂푷쁳엳핳픎맏묻픦핂핃픒쫂헒믾퓒폏펻맪뼞픦맣혾옪핂펂혚삲푾훊쁢삲맏
펺푷쿦핖쁢뫃맒핂젾����뼒픦푾훊혾퍋펞싾않푾훊펞샎핞퓮옪풂헟믊핂뿒묺펞멚빦쫂핳쇦펂퍊삲

򰤢�킮펾묺핞핆욶쫂큲엗-VCPT1FSFL픎����뼒핞킮픦뽊줆푾훊묞�쩣뮪5SBD3VMFTGPS0VUFS
4QBDF펞컪푾훊묞�뫎읺TQBDFUSBDNBOBHFNFOU45.픦맪뼞픒��옪헪킪폎삲믾홂펞솒푾훊줊�픦
흫많퐎뫎엶삲퍟줆헪픦많쁳컿픒헪킪뽊줆슲픎삲쿦짪쇪짢핖픊빦엗픦뽊줆픎믾홂뽊줆슲펞
컪섢빦팒많푾훊묞�뮪�픦풞�슲픒��옪헪킪폎삲쁢헞펞컪픦짆삲믆많헪킪풞�슲픎믾퓒컿픦
�읺줂섲뭲솒HSBWFZBSEPSCJU푾훊튾엖믾맞콚푾훊줊�킫쪒짝푾훊몋폲폊픦�콚슿핂펖삲엗
픦뽊줆핂짪쇪펊잖힎빦힎팘팒묻많짝묻헪믾묺펞컪뫎엶헣�쏞쁢많핂슪않핆핂쿦잋쇦믾킪핟폎삲

<표 2> New Space 시대 전후 SSA의 주요 변화

행위자

형태

주요 
활동 
및 
변화

•정부, 국제기구, 정부 간 연합

•국가 간 협력

- SSA 관련 국가계획 수립

- 우주물체 추적/감시

- NEO, 우주쓰레기 등 데이터 수집/관리 

- 우주기상 모니터링 예보

SS/SSA SSA+STM/SDA구  분

•정부, 국제기구, 정부 간 연합, 민간

•국가-민간의 양방향 협력 혹은 계약

- 기존 SSA 활동의 계속적 수행

- 민간과 군의 SSA 관리주체 구분

- 미 우주군, 일본 우주작전대 창설

- 우주안보와 & AI, 5G, IoBTs(The Internet of 
   Battlefield Things), JADC2(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표 1> 주요 우주쓰레기 발생 사건

인공
위성

우주
발사체

Fengyun-1C

Cosmos 2251

Iridium 33

Cosmos 2421

STEP2 

SPOT1

OV2-1/LCS-2

CBERS1

Nimbus 4

TES

명  칭 연도발사국

2,880

1,141

364

0

84

32

33

210

235

80

우주쓰레기 
개수(‘18년)

의도적 요격

우발적 충돌

우발적 충돌

미상

우발적 폭발

우발적 폭발

우발적 폭발

우발적 폭발

우발적 폭발

우발적 폭발

파열 원인구  분

850

790

790

410

625

805

740

740

1,075

670

파열궤도
(km)

2007

2009

2009

2008

1996

1986

1965

2000

1970

2001

중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미국

중국

미국

인도

34,288

1,668

628

509

745

498

473

431

376

372

우주쓰레기 
개수(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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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주상황인식 등 정의

묻헪푾훊*""묻헪푾훊펾쟇*"'맒엳핂삖켢쯚쁢뫒헏핆헟믊쩣뫊헪팖픒맪짪폎삲����뼒펞
헪킪푾훊묞�뫎읺45.펞샎줆컪많컿뫃헏픊옪퐒컿쇦펖삲핂삖켢쯚픦졷쁢묻많짝묻헪쿦훎픦픦
칺멾헣핞읊힎풞몮푾훊뫃맒픦팖헒칺푷픒�힒몮혾�많푢폏펻픒킫쪒쁢뫃솧엳줆컪읊핟컿
쁢멑핂펖삲

����뼒�풢��핊읺*"$펞컪폂읾뫃솧쪒켆켦펞컪쫂몮컪쁢**4-*""*"'슿켆혾힏픦핳핂킇핆폎
삲펺믾펞컪컪**4-4QBDF5SBD.BOBHFNFOU8PSLJOH(SPVQ쁢45.픦믾쿮짝쩣헏�졂펞컪헒줆많맒픦
헪맒엳핟펓픦훟푢컿픒맣혾폎삲핂줆컪픦훊푢뭚핳칺훟빦쁢묻많많팖헒혾��졂펞컪핊헣쿦훎
픦혾읊�힒믾퓒훎픒򔪫솒옫뭚핳쁢멑핂펖삲

**4-픎45.픦훊헪많몒콛짪헒멑핒픒핆킫몮핖펖삲**4-픎핂훊헪펞샎*"'짝*""읊힎풞몮엳
펺45.뫊뫎엶쇪푢쩣윮짝헣�헒줆힎킫픒헪뫃폎삲헣픦읊캂쫂졂푾훊묞�뫎읺4QBDF5SBD
.BOBHFNFOU45.쁢푆믾뭚푾훊펞컪팖헒멚힎콛많쁳멚헟믊몮쿦쁢쿦삶뫊뮪�픒뫒삲
&4"헣픦푾훊묞�뫎읺4QBDF5SBD.BOBHFNFOU45.쁢팖헒몮힎콛많쁳푾훊풂푷몋펞믾펺
쁢쫂흫많�칺큺BTTVSBODFWBMVFDIBJO옪컪뮪헪않핂컮큲짝푾훊묞�혾헣4QBDF5SBD$PPSEJOBUJPO
혾헣솧믾짝섾핂�뫃퓮풂푷캏혾헣컪찒큲�솚뭲솒캏짪칺핺힒핓킪짪칺핺힒핓풂푷킪뫃펻칺
푷핞슲뫊픦펾몒혾헣훊쿦뫎읺혾헣슿솒젾푾훊캏핆킫4QBDF4JUVBUJPO"XBSFOFTT44"픦
믾짦펞픦홂삲푾훊캏핆킫4QBDF4JUVBUJPOBM"XBSFOFTT44"픎푾훊맞킪�헏4QBDF4VSWFJMMBODF�
5SBDLJOH445푾훊줊�읊졶삖�잏몮�솚퓒픒폖�몋쫂쁢쁳엳푾훊믾캏TQBDFXFBUIFS짝믊힎
묺줊�/&0슿픒잞삲

 푾훊폏펻핆킫4QBDF%PNBJO "XBSFOFTT 4%"픎푾훊풂폏픦묾짝묻많팖쫂�졂핂삲 푾훊몋쫂헒
4QBDF&OWJSPONFOU1SFTFSWBUJPO4&1픎핢몋맞%FCSJT.JUJHBUJPO핢묞헣%FCSJT3FNFEJBUJPO
"%3"DUJWF%FCSJT3FNPWBM�솚+VTUJOUJNF$PMMJTJPO"WPJEBODF+$"핳믾핢묞�뫎읺-POH
UFSN%FCSJT5SBD.BOBHFNFOU-%5.슿픒삲푾훊풂폏쫂흫4QBDF0QFSBUJPO"TTVSBODF40"
픎4%"45.4&1짝44"슿픒뫒펺힎�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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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기술 및 정책

짆묻펞컪쁢묻짷쭎푾훊묾칾픦펾푾훊핟헒쫆쭎$PNCJOFE4QBDF0QFSBUJPO$FOUFS$4Q0$펞컪푾훊
줊�펞샎맞킪�헏펓줂읊쿦삲헒켆몒맏힎펞쭒쇪��맪콚핂캏픦엖핂삲짝뫟뫎�핳찒읊펾솧
푾훊맞킪잫4QBDF4VSWFJMMBODF/FUXPSL44/픒풂폏펺푾훊줊�펞샎뭲솒헣쫂읊짾몮핖삲
헎뭲솒몮솒����LN핂펞컪쁢힎읒��DN핂캏헣힎뭲솒몮솒�����LN펞컪쁢힎읒�N핂캏픦줊�밚힎
�힎많쁳젾�믊킮뮪묺�쇪힎캏엖핂삲킪큲�핆4QBDF'FODF픦몋푾펞쁢헎뭲솒펞핖쁢힎읒�DN�믾픦
줊�밚힎솒�헏핂많쁳멑픊옪팚엲혆핖삲�믊슲펂컪쁢-FP-BCT퐎맧픎칾펓�펞컪푾훊줊�엖핂삲뫎�
짝섾핂�헪뫃뫊뫎엶쇪캏푷컪찒큲솒헪뫃몮핖삲

����뼒샎�푾훊묞�뫎읺펻얗픒묺�믾킪핟/"4"묞�쭎슿핂쿦섦핞펾푾훊줊�픦맞킪퐎짊맒
픦푾훊짪칺뫎읺펞섢펺묻짷픦펻얗핂섢혆푾훊캏핆킫헣쫂읊캫컿몮핂읊캏펓푷픊옪믆읺몮묻푆
풂푷핞슲펞멚헪뫃쁢옪믆앶$'&1JMPU1SPHSBN핂킪쩢풂푷쇦몮핖삲묻짷쭎%0%펾짷뫃�'""
퍟샎믾�/0""헣쫂�킮�/5*"뫃푾훊�/"4"펾짷�킮퓒풞'$$슿�맪믾뫎펞픦쿦쇪삲
핂슲맏맏펞샎핒줂짝뭚픎푾훊줊�픦짪칺풂푷짝믾삶몒펞싾않묺쭒쇦젾짪칺헒삶몒풂푷삶몒
찒컿삶몒슿졶슮뫊헣펞컪푾훊묞�뫎엶핒줂읊쿦삲

1. 미국

<그림 2> SDA, SSA 및 STM 정의 및 범위



58 우주정책연구2024 Vol.10

짆묻헣쭎쁢몋헪캏헒�쁳엳짊맒푾훊훊�슿핂헞헞푾훊핞칾펞픦홂멚쇶펞싾않44"읊푾훊킪큲�
펞샎퓒픒퐒쁢훟푢믾쁳픊옪펺믾몮핖삲푾훊줊��헏픒퓒짆묻픦�믾킪큲�픎.JOJUSBDL
픊옪퓒컿콯킮훊쿦펞뫎묻헪퍋펞싾않퓒컿픒�헏폎삲핂킪큲�픎샇킪콚엶핂짪칺퓒컿뫊맧픎
찒혾헏핆퓒컿픒�헏쁢섾헪핂핖펖믾쌚줆펞����뼒샎4QBDFUSBDL/FUXPSL읊맪짪폎몮핂멑핂폲
쁦빮짆묻픦푾훊맞킪뻲풚�44/4QBDF4VSWFJMMBODF/FUXPSL옪짪헒멚쇪삲

 푾훊맞킪뻲풚�44/쁢$4Q0$$PNCJOFE4QBDF0QFSBUJPOT$FOUFS펞컪뫎읺젾�맪픦퓒컿픒믾
짦픊옪��맪핂캏픦힎캏믾짦뫟잫풞몋뫊엖핂섢옪묺컿쇦펂�����맪핂캏픦푾훊줊�읊�헏쿦핖삲
$4Q0$쁢��푾훊�헪찒샎��UI4QBDF$POUSPM4RVBESPO뺂펞핖픊젾44/섾핂�읊칺푷펺푾훊��
옪믆읊퓮힎짝뫎읺삲��옪믆쁢묾핂뺂쭎헏픊옪칺푷쁢멑뫊헒�푾훊�쥲삖펞컪칺푷쁢멑픊옪
�멚�맪픦섾핂�쩮핂큲옪빦쀪삲핺44/픎��DN핂캏픦푾훊줊�잚�헏쿦핖몮팒킪팒빦빶짆슿핊쭎
힎펻픎�쩒읺힎많헏픎몒많핖삲

짆뫃묾픎44/킪큲�픒맣믾퓒����뼒-&0픦핟픎줊�읊�헏믾퓒쭒칾쇪4쨂슪펂엖핂엖
핂섢픦힎캏믾짦킪큲�픊옪묺컿쇪푾훊큲킪큲�4QBDF'FODF4ZTUFN4'4픒킪핟폎삲옫슪잖
핂잖켪헪솒픦�핦엖핆�,XBKBMFJO"UPMM펞킪큲�픒묺�펺����뼒�풢쭎�풂폏쇦몮핖삲핂킪큲�
픎푾훊칺옇쭎4QBDF$PNNBOE많�헏쁢푾훊줊�픦쿦읊퍋��잚맪옪쁦엲��DN�믾픦핟픎줊�솒
킫쪒쿦핖쁢멑픊옪팚엲힒삲헣힎뭲솒픦44"믾쁳픎짆뫃묾픦(44"1퓒컿펞컪헪뫃삲묾푷핞칾잚픊옪
쁢퓒컿묾픊옪핆흫많쁢푾훊줊�픦쿦읊맞샇쿦펔펂41%�읊�짆묻픎44"짝45.�핒픦핊쭎읊
묻짷쭎%P%펞컪짊맒믾뫎핆캏줂쭎%P$옪핂헒믾킪핟폎삲묻짷쭎쁢푾훊줊�펞샎BVUIPSJUBUJWF
DBUBMPH퐎묾핞�44"읊퓮힎쁢캏줂쭎훊솒옪��옪믆픦핊쭎읊뫃몮짊맒쭎줆뫊픦엳픒
맣몮핖삲

41%�쁢캏펓짊맒짝묻헪훊�슲핂쿦핓헣쫂읊묺잲몮뫃맪섾핂�헎핳콚0QFO%BUB3FQPTJUPSZ펞
�쿦핖쁢많쁳컿픒솒핓몮캏펓푾훊쭎줆픦컿핳픒핳엲삲핺맪짪훟핆헎핳콚쁢44"섾핂�픦캏
풂푷컿픒캏몮44"섾핂�뫃퓮읊샎엲몮몮핖삲짆묻픎쏞캖옪풂켊컪읊헪뫃몮44"섾핂
�읊뫃퓮젾섾핂�콚큲읊삲맏픊옪턶44"펻얗픦쭎혿픒�콚몮핞몮핖삲41%�쁢쏞
묻헪45.훎짝졶쩢칺옎픦맪짪픒핳엲몮핖삲

짆묻푾훊묾픎$JTMVOBS힎묺삺칺핂뫃맒픊옪푾훊폏펻핆킫쁳엳핳픒�힒몮핖픊젾$JTMVOBS뫃
맒픊옪픦44"쁳엳픒�믾퓒44"푾컮쿪퓒읊많몮핖삲찒푷뫊헏핆캖옪풂켊컪읊헒맪젾
$JTMVOBS뫃맒뺂펞컪묻뺂푆칺푷핞퐎엳섾핂�묞흫힒짝�헏줊���옪믆읊뫃솧맪짪몮핖삲
$JTMVOBS뫃맒쩣짝푾훊찒팖헒힎풞춞잚팒삖않$JTMVOBS44"섾핂�뫃퓮읊퓒헖�솒맪짪몮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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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뼒짆묻푾훊헒얃644QBDF4USBUFHZ핂묻많헏�켆쁢%P%많뫎읺쁢훟팧힟훟킫44"펻얗펞컪
쩥펂빦캏펓쭎줆뫊�쇪짊맒믾쁳펞샎맪짷픊옪쪎믾킪핟폎삲짆묻헣쭎쁢몮힖44"섾핂�짝
컪찒큲픦뫃믗핞핂핞몮맫펻픒젾41%�펞픦믾쫆쿦훎픦44"섾핂�많칺푷핞슲펞멚줂욚옪헪뫃쇦
솒옫쫂핳몮핖펂44"킪핳핂찮읂멚컿핳몮핖삲44"칺쁢핂푷많쁳핞칾슲픒푷몮짆묻헣쭎픦
짆앦맪짷팒���읊칺푷펺캏펓헏쭎많많�44"컪찒큲읊헪뫃쿦핖삲

짆뫃묾픎핺짊맒핂뫎몒핞슲픒펺���맪핂캏픦믾뫎뫊����믾핂캏픦퓒컿TQBDFDSBGU픒풂폏
쁢몒퍋픒쟈몮핖삲짆묻헣쭎쁢풞멷맞킪폏펻슿펞컪퐎맧핂캏푷섾핂�짝컪찒큲혾삺옪헒펞싾않
캏푷44"섾핂�묺잲읊�핞���옪믆섾핂�픦힖픒캏킪�쁢짷쩣픒졶캗몮핖삲짆묻픦44"칺
슲픎짆묻헣쭎읊킺몮맫픊옪펺캏펓푷퓒컿칺펓핞짝푆묻헣쭎펞몒퍋컪찒큲읊헪뫃삲핊쭎짆묻캏펓
칺쁢헣쭎읊킺몮맫픊옪�헏킪큲�픒풂폏펺퓒컿짝핢픦솓잋헏핆��옪믆읊퓮힎뫎읺삲샎쭎
쭒픦캏푷킪큲�픎헣힎뭲솒(&0읊퓒뫟잫풞몋믆읺몮헎뭲솒-&0읊퓒엖핂섢킪큲�픒칺푷펺
뫟쩢퓒푾훊줊�읊맞힎쿦핖쁢힎캏믾짦킪큲�픒쫂퓮몮핖삲

 짆묻픦캏펓푷44"쭎줆픎삲퍟뮪졶픦헒줆 44"칾펓�슲옪묺컿쇦펂핖삲 &YP"OBMZUJD 4PMVUJPOT
"OBMZUJDBM(SBQIJDT*OD"(*슿핂훊푢44"믾펓픊옪핞읺핯팦삲"(*쁢켊컪섾핂�읊맣엳콚풶펂팚
몮읺흦뫊멾펺캏푷PUIFTIFMG컪찒큲읊헪뫃삲&YP"OBMZUJD4PMVUJPOT픦뻲풚�쁢헒켆몒펞컲
�쇪���맪핂캏픦잫풞몋픊옪묺컿쇦펂킲킪맒픊옪섾핂�읊멾삲-FP-BCT쁢헎뭲솒-&0픦캏푷엖핂섢
�헏컪찒큲읊헪뫃젾헒켆몒뫁뫁펞컲�쇪퓒캏짾폂엖핂섢뻲풚�읊�짆묻푾훊큲4QBDF'FODF
펻얗뫊찒킅�DN픦핟픎줊�읊맞힎쿦핖픊젾����뼒컪훊펞�맪픦퓒캏짾폂엖핂섢읊컲�폎삲
44"슪풶펂짝콚풶펂섾핂�짝컪찒큲펞훟헞픒숢쿦킻맪픦큲�펓핂컲잋쇦몮핖픊젾4QBDF/BW
-PDLIFFE.BSUJO슿뫊맧픎핊쭎칺쁢핞�켊컪읊쫂퓮힎팘몮삲읆믾뫎펞컪쿦힟섾핂�읊믾짦픊옪
44"컪찒큲읊캏푷몮핖삲44"읊쫂몮헣쭎퐎픦킪뻖힎읊�섾핂�퐎맧픎펾묺읊헪뫃쁢찒폏읺
쩣핆5IF"FSPTQBDF$PSQPSBUJPO슿픦찒캏펓헏짊맒믾펓펞컪솒44"컪찒큲읊헪뫃삲

<표 3> 미국의 주요 우주감시 프로그램

지상 기반 
감시장비

광학장비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 (SSN)

•NASA Orbital Debris Program Office (ODPO)

•NOAA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SWPC)

•DOD Missile Defense Agency (MDA)

주요 프로젝트 관리 주체운용 장비

•미 우주사령부 (USSC)

•미 군(육/해/공/우주)

•미 항공우주국(NASA)

•미 해양대기국(NOAA)

•미 국방부(MDA)

•대학 부설 연구소

•기타 민간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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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핺+"9"픦�짆칺짢않푾훊짷퓒켊�펞쁢몮솒����LN짤밚힎힎읒�N핂캏픦줊�읊�샎��맪밚힎쫊쿦
핖쁢엖핂섢킪컲핂핖삲찒켆핂푾훊짷퓒켊�펞쁢(&0옪픦44"�헏픒퓒뫟잫풞몋픒쫂퓮몮핖삲44"
헣쫂쿦힟쁳엳캏짝헣쫂뫃퓮읊퓒짆묻슿퍟핞엳�몒묺�푾훊믾짦뫟잫풞몋짝44"엖핂헎먾읺�헣
핳�솒핓픒�힒몮핖삲믾홂뫟엖핂섢핳찒쁢뽆쇦몮핖픊젾-&0핢줊픦��헣솒잚�헏많쁳
젾+"9"많삶솓펓줂쿦쁢�헪옪쇦펂핖펂펻얗펞몒많핖삲���LN짤힎읒��DN픦줊�읊맞힎쿦
핖쁢캖옪풂잫풞몋픒찒켆핂푾훊짷퓒켊�펞컲�몮핖삲푾훊캏픒캏킪헏힎콛헏픊옪맞킪쁢킪
펞컪퓮칺킪삲퍟삶몒펞컪푾훊핂푷픦푾퓒읊쫂솒옫뫃핞퓒샎펞푾훊폏펻헒줆쭎샎�맪읊킮컲폎삲
뺂맏쭎+"9"짷퓒컿픒훟킺픊옪푾훊캏핆킫킪큲�픒묺�몮핖몮+"9"쁢헎뭲솒맞킪엖핂섢헣힎
뭲솒맞킪뫟잫풞몋쭒컫킪큲�뭲솒팓퓒컿헟믊핺힒핓슿픒묺�몮핖삲짷퓒컿픎헣힎뭲솒맞킪쁳엳
엖핂섢읊묺�몮핖삲

2. 일본

묻뺂펞컪쁢푾훊맪짪힒쩣헪��혾펞믊먾푾훊퓒샎찒믾쫆몒픒�푾훊뫃맒픦몋쫂퐎맞킪푾훊퓒
픦폖짷짝샎찒읊퓒펾묺맪짪픒맣혾몮핖삲푾훊옪쭎�픦퓒펞샎샎픟뫊뫎엶컪헪��푾훊퓒
샎찒믾쫆몒��������펞컪쁢푾훊퓒쩢쭎�홓샎픟�몒맣짊뫎묾엳뻲풚�맣읊�캏킪
헏뫃혾�몒묺�푾훊퓒맞킪샎픟믾쿮맪짪푾훊퓒샎찒묻헪뫃혾맣읊퓒뽆엳폎몮��몒솒묻많
푾훊퓒풞펞컪����뼒��풢��핊킺픦픦멾쇦펖삲

3. 한국

<표 4> 일본 SSA 시스템 구축 목표

레이더

광학

분석
시스템

JAXA

1.6m 급 (650km 궤도)

최대 10개

18(1m급), 16.5(50cm급)

최대 3만 0,000개

200개/1일

수동

관측 능력

동시 관측 물체 수

한계등급

물체 수

관측 경로(레이더)

관측 방법

주체

현  재

내각부, JAXA, 방위성, 국제협력(미국)

10cm 급 (650km 궤도)

최대 30개

18(1m급), 16.5(50cm급)

최대 10만 개

1만 개/1일

자동

목표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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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뼒펞쁢헪��푾훊맪짪힒킲줂퓒풞읊맪�펺힎콛많쁳푾훊맪짪푾훊몋쫂읊퓒푾훊튾엖
믾몋맞뭚몮팖픒잖엶짢핖삲

<그림 3> 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24~’33)

<그림 4> 우리나라 민군 SSA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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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기구

푾훊뫃맒픦쫃핯빦푾훊솧훊�픦삲퍟슿펞싾읆푾훊솧픦팖헒컿뫊힎콛컿쫂많펂엲풚힎쁢많풂섾
핂얺핂큖읊삲욶믾퓒짆묻슿훊푢묻많펞컪푾훊묞�뫎읺45.픦맪뼞픒훊�졂컪푾훊픦팖헒팖쫂읊
퓒삲핞헏헟믊핂푢삲쁢픦멺핂삲쿦샎숞쇦몮핖삲핂펞싾않6/$01604쩣윮콚퓒슿펞컪핂읊픦헪
옪삲욶몮푾훊뫃맒픦핯줆헪펞샎삲퍟멾짷팖픒뽊픦몮핖삲

<표 5> STM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개요

국제기구명 활동 개요

우주물체 등록협약 등록협약의 제4조에 따라 국가는 발사 후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발사한 물체의 
정보를 UN등록부에 제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1년 우주시스템 분야에 서 우주쓰레기 경감 요구조건을 
추가하여 ISO 표준 24113을 발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CAO/UNOOSA 공동 Symposium이 2015년(캐나다 몬트리오올), 2016년(UAE 두바
이)에서 개최 되었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책임자인 Yvon Henri는 2015년 우주교통관제는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우주로 들어가고, 우주에서 돌아오고, 돌아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
(IADC)

우주쓰레기로 인한 지구궤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전 세계의 우주개발기관들의 기술
적·과학적 연구활동 협의체로 기술적인 조언 및 가이드라인 등을 UN에 제공 및 보고 
(설립연도: 1993년)

유엔 우주군비경쟁방지
(PAROS) 정부전문가그룹

우주에서 PAROS 관련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규정되어야 할 요소를 논의. 자
위권, 무력사용, 우주물체의 공격, 무기의 개발·시험·저장·배치, 우주에서 모든 무기의 
배치, 우주쓰레기, 투명성신뢰구축조치 등

우주데이터시스템자문위원회
(CCSDS)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는 우주 데이터 시스템 
자문위원회로 우주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데이터 표준 개발에 참
여한 우주기관들의 국제 조직

HCoC(헤이그행동규약)

우주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정부전문가그룹

미사일 비확산노력을 위한 국제규약

논의 내용(비공개)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우주통제의 가용 범위를 예측

ICoC(우주활동 행동규범)
우주 운용 조치

우주에서의 사고 가능성, 우주물체 충돌 또는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타국
의 권리에 대한 해로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수립 및 시행. 직·간접
적으로 우주물체의 피해 또는 파괴를 야기할 의도의 모든 행위의 자제. 우주물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UN COPUOS)

2019년 안전한 우주환경 보장을 위하여 ‘우주활동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을 채택하
고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촉구. 우주로의 안전한 접근을 촉진하고 물리
적 또는 무선 주파수의 간섭이 없는 우주에서 안전한 작업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기
술 및 규제 조항의 개발 및 구현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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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짊픦캄픦힖캏픒퓒묻많푾훊핞칾픦팖헒몮퓶헏핆풂폏푾훊묞�뫎읺솧픦훟푢컿슿핂샎숞쇦
몮핖삲줊읺헏헒핞믾헏맒컻짷힎�솚퓒맞힎폖짷푾훊몋찒헣쫂쿦힟푾훊킪큲�헒훊믾컲몒짪칺
풂폏믾슿펞샎푾훊묞�뫎읺픦솧픒�팖헒몮힎콛많쁳푾훊솧픒�짆앦푾훊킪샎읊샎찒
푾훊묞�뫎읺픦�샎읊잖엶퍊멑핂삲

푾훊컮힒묻픦푾훊묞�맞킪샎픟펻얗짝컮힒묻맒푾훊묞�맞킪헣쫂픦엳�몒쭒컫뫊푾읺빦않픦푾훊
맞킪펻얗픒힒삶펺짊묾엳푾훊맞킪�몒묺�픒맣퍊멑핂삲푾훊몋쫂핳픒퓒묻헪칺픦
퍟핞삲핞맒픦펞솒헏믇�펺퍊멑핂삲

훊푢묻픦45.헒얃믾쿮솧묻헪믾묺뽊픦슿믎옪쩚솧팓픒맣몮묻뺂픦45.푾훊헒얃슿픦쭒퍊펞컪
믾쿮헣�묻헪뫎몒묻헪쩣슿컪옪삲읆헒줆많맒뻲풚�묺�짝푾읺빦않푾훊팖쫂헣�펾묺픦캫�몒혾컿펞
믾펺퍊멑핂삲묻뺂푆45.쿦훎쭒컫짝많읊�펺푾훊컮힒묻픦45.믾쿮헣�칺옎퐎찒묞쭒컫짝
푾읺빦않45.펻얗픦힒삶픒�퓶헏핆묻많푾훊팖쫂헒얃�몒잋펞믾펺퍊몮묻뺂짊묾45.
엳�쥲뻖묺�짝샎묻짊핆킫흫힒펞솒턶퍊멑핂삲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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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섾핂�콞킲슿킺맏폏픒�앦많쁳컿픒킪칺삲��쫆펾묺쁢핂얺줆헪
읊멾믾퓒묻헪엳픦훟푢컿뫊푾훊캏핆킫킪큲�픦펻픒맣혾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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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솚믾솧�헏
�헒맒컻퐒믾쿮맪짪슿픦푢컿픒뽊픦폎삲��핂퐎벦힎콛많쁳�
푾훊몋혾컿픒퓒몮엲퍊믾쿮헏v풂폏헏푢콚읊헪팖폎삲�

초  록

,FZ�8PSET���� �4BUFMMJUF� $POKVODUJPOT	퓒컿 믊헟캏

� 3BEJP� 'SFRVFODZ� *OUFSGFSFODF	헒맒컻

�5JNF� 4FSJFT� "OBMZTJT	킪몒폂쭒컫

� 4QBDF� 4VTUBJOBCJMJUZ	푾훊힎콛많쁳컿

� 4QBDF�%FCSJT	푾훊


1. 배경

�믊쿦킻뼒맒캏펓헏묾칺헏뫊헏졷헏픊옪푾훊맪짪핂믗멷흫많젾헎뭲솒-PX
&BSUI0SCJU-&0쁢헞�핯뫃맒픊옪쪎졶몮핖삲����뼒샎�짦펞쁢펾맒퍋���
맪픦 퓒컿핂 짪칺쇦펖픊빦 4QBDF9퐎 0OF8FC 슿 믾펓슲핂 젢많 �큲�엖핂켦.FHB
$POTUFMMBUJPO픒 쫆멷헏픊옪 �힒졂컪 짪칺 콛솒쁢 믾믗쿦헏픊옪 흫많폎삲��
����뼒펞잚퍋����맪픦퓒컿핂짪칺쇦펖픊젾핂쁢-&0픦퓒컿짎힟솒읊�멚뽠핂
몮핖삲

1.1 우주 활동 증가와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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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핂얺흫많켆쁢삶쿪짪칺쿦픦샎펞믆�힎팘몮뭲솒뺂핆뫃줊�퐎푾훊튾엖믾픦믗흫픒솧짦몮핖삲
����뼒핺�헏많쁳뭲솒뺂줊�쁢퍋�����맪펞핂읂젾핂훟����맪쁢펺헒컿퓒컿핂삲��
믆얺빦컿퓒컿픒헪푆빦젆힎쁢샎쭎쭒찒컿퓒컿옪�핢�솚옪핆캫컿쇪슿픊옪묺컿쇦펂
핖삲��DN핂캏픦푾훊튾엖믾쁢퍋�����맪�DN핂캏픦튾엖믾쁢퍋���잚맪�NN핂캏픦짆켆픎
쿦펃맪펞핂읂쁢멑픊옪�칾쇪삲�푾읺빦않쏞믆잊�뫊맧핂����뼒밚힎뫃뫃졷헏픦퓒컿픒����펺
믾짪칺펺풂폏몒픒짪짢핖삲

4QBDF9픦큲�잏�4UBSMJOL옪헫쁢핺밚힎퍋����맪픦퓒컿픒-&0펞짾�폎픊젾�홓헏픊
옪�����맪핂캏픦퓒컿픒짾�몒핂삲�핂얺샎뮪졶퓒컿짾�쁢�킮핆않샎않쁢믛헣헏뫊읊
헪뫃힎잚솧킪펞퓒컿맒�솚많쁳컿뫊헒맒컻줆헪읊킺킪�몮핖삲헣몮솒폖�샎���LN뺂푆픦
헎뭲솒펞컪쁢퓒컿뫊푾훊튾엖믾맒픦믊헟캏짪캫찖솒많많핳뽠삲핂몮솒쁢짊맒짝묾칺푷퓒컿픦훊푢
풂푷폏펻픊옪잜픎묻많픦퓒컿뫊푾훊튾엖믾많핺쁢뫃맒핂삲

1.2 저궤도(LEO)의 혼잡도

헎뭲솒펞컪픦퓒컿�솚퓒픎믊헟캏짪캫찖솒픦흫많퐎뭲솒뺂줊�쿦픦흫많옪핆섢푿뽠팒힎몮핖삲
헎뭲솒펞컪퓒컿맒�솚콛솒쁢뮮퍋���LNT펞삺젾�솚킪캫컿쇦쁢펞뻖힎쁢콚짪줊픦짪뫊
재젇쁢삲/"4"퐎&4"픦펾묺펞싾읂졂��DN핂캏픦뫊�솚몋푾퓒컿픦믾쁳콞킲많쁳컿픎����
펞핂읂젾핂옪핆쿦짿맪픦��핂캫컿쇦펂�많헏핆퓒픒�앦쿦핖삲핂얺펾쾒짦픟픎�큺
얺킮슪옺,FTTMFS4ZOESPNF픊옪핂펂힖많쁳컿픒뺂몮핖픊젾핂쁢헣뭲솒픦핳믾헏칺푷픒쭖많쁳
멚잚슪쁢킺맏멾뫊읊�앦쿦핖삲�
�믆잊��쁢����뼒쭎�����뼒�풢밚힎묻뫃푾훊펾묺풞펞컪풂폏훟핆헎뭲솒헣힎뭲솒퓒컿펞샎�솚
퓒찖솒읊빦�뺆삲����뼒픦몋푾헣힎뭲솒핆헟퓒컿픦짦쫃헏핆믊헟픊옪핆�솚퓒찖솒많핊킪헏픊

1.3 위성 충돌위험과 케슬러 신드롬

<그림 1>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21) 기반한 향후 발사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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옪뽠멚빦�빺픊젾����뼒밚힎붆훎찖솒많흫많쁢멑픒쫊쿦핖삲핂얺�솚퓒펞샎헣쫂쁢짆묻     
펾푾훊핟헒켊�$4Q0$$PNCJOFE4QBDF0QFSBUJPO$FOUFS펞컪짾쁢섾����뼒쭎�쁢푾훊줊�흫많
컪찒큲퓮헎픦흫많슿펞싾않�솚퓒섾핂�픦짾헣�픒믾홂샎찒�콚멚쇦펖삲믆옪핆����뼒펞�
솚퓒찖솒많헖짦쿦훎픊옪맞콚멑픒쫊쿦핖픊빦����뼒쭎�삲킪흫펺����뼒픦몋푾팒힏�맪풢핂빶
팒핖픚펞솒����뼒픦찖솒읊�뫊쁢멾뫊읊쫂펺훊몮핖삲

<그림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운영위성에 대한 연도별 충돌위험 빈도

<그림 3> 전파간섭에 따른 위성영상 피해 사례 [8] 

  푾훊몋펞컪픦헒맒컻줆헪솒훟푢뫊헪옪쭎캏몮핖삲퓒컿�킮펞칺푷쇦쁢훊푢훊쿦샎펻
9CBOE4CBOE$CBOE슿픎헣헏핂즎옪삲쿦픦퓒컿핂솧핊훊쿦샎펻픒칺푷쁢몋푾킮퐪몯
섾핂�콞킲�킮힎펾슿픦줆헪많짪캫삲캏펓헏몋햏뫊묾칺헏핂퓮옪핆퓒컿핂칺푷쁢훊
쿦헣쫂많찒뫃맪쇦쁢몋푾많잜팒맒컻줆헪읊칺헒펞폖짷믾펂엲풂캏핂삲�믆잊��픎헒맒컻펞믾핆
펺짪캫퓒컿폏캏칺옎읊쫂펺훎삲킲헪퓒컿풂폏펞컪짪캫몮핖쁢칺옎옪폏캏펞뽆핂흖많캫믾먾빦
폏캏�읺핞�많헣캏헏픊옪쿦쇦힎팘쁢줆헪슲핂짪캫몮핖삲

1.4 전파 간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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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쩖ퟆ삶몒쁢섾핂�쿦킮삶몒핂삲훊옪칺푷쇦쁢섾핂�쁢짆펾푾훊핟헒켊�펞컪헪뫃쁢믊헟섾핂
�젢켆힎$%.$POKVODUJPO%BUB.FTTBHF옪퓒컿풂폏핞슲펞멚헣헏픊옪짾쁢헣쫂핂삲$%.펞쁢
믊헟캏펞샎헣쫂숞줊�픦뭲솒짝뭲솒쭖킲컿줊컿�슿삲퍟헣쫂많쇦펂켆쭎쭒컫짝�솚
믾솧펺쭎읊멾헣쁢섾푷쿦핖삲�믊짆묻-&0-"#4퐎맧핂푾훊캏핆킫섾핂�컪찒큲읊헪뫃쁢
짊맒믾펓슲핂슿핳몮핖몮샇섾핂�슲솒쭒컫펞푷몮핖픊빦팒힏멎흫삶몒옪�몮잚몮핖쁢캏
핂삲����뼒쿦킮$%.픎퍋��잚맪옪�헣쇦젾풂폏퓒컿짝푾훊줊�픦흫많펞싾않핂얺�켆쁢섢푿
많콛쇮멑픊옪폖캏쇪삲

퓒컿�솚뫊헒맒컻줆헪쁢푾훊힎콛많쁳컿펞힏헟헏핆폏픒짆�삲핂읊멾믾퓒컪쁢맏묻맒픦
엳뫊뮪헪많쿦헏핂삲푾훊캏핆킫4QBDF4JUVBUJPOBM"XBSFOFTT44"킪큲�픦짪헒묻헪뮪헪엖
핒풚�픦맣섾핂�뫃퓮짝훎쇪샎픟옪��묺�슿핂푢묺쇪삲*56묻헪�킮펾쁢훊쿦핞풞
샇뫊혾헣픦훟�헏펻픒몮핖픊빦헞흫쁢퓒컿풂폏쿦푢읊퐒헒멾믾펞쁢펺헒몒많핖삲

핂퐎맧핂푾훊몋쪎퐎뫎엶쇪삲퍟줆헪슲픎푾훊맪짪픦힎콛많쁳컿픒헎퓒푢콚옪핟푷몮핖삲
쫆펾묺쁢핂얺짾몋픒짢�픊옪퓒컿믊헟캏짝헒맒컻줆헪읊킪몒폂헏픊옪쭒컫펺푾훊몋픦팖헒컿뫊
퓶컿픒헪몮믾퓒샎팖픒헪킪몮핞삲

1.5 국제적 협력과 규제의 필요성

2. 현실태 분석

�믆잊��쁢묻뫃푾훊펾묺풞펞컪풂폏훟핆헎뭲솒퓒컿�믾헣힎뭲솒�믾읊퓒�솚퓒샎픟헖�읊빦
�뺆삲��맪픦헖�펞샎쭒컫킪큲�핂핞솧픊옪쿦먾빦풂폏핞많쭒컫픦칺멾헣펺�솚퓒캏펞
��킪맒샎픟몮핖삲�

2.1 위성 충돌위험 관리

<그림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운영위성을 위한 충돌위험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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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숞쩖ퟆ삶몒쁢쿦킮헣쫂훟풂폏핞많핆퍊훊푢캏픒몶않캏픒헒쁢삶몒핂삲쿦킻잚맪픦
섾핂�읊풂폏핞많핊핊핂캂쫂쁢멑픎잲푾찒퓶헏핂믾펞쭒컫킪큲�펞컪핞솧픊옪삶펺헎뭲솒퓒
컿픦몋푾핢펺킪맒�핊핂뺂믊헟먾읺�LN핂뺂핆몋푾줆핞빦젢핊픒핂푷펺풂폏핞슲펞멚팚앚픒쫂뺂솒
옫묺펺풂폏몮핖삲헣힎뭲솒픦몋푾믊헟먾읺�LN핂뺂핆몋푾팚앚픒쫂뺂몮핖삲풂폏핞쁢팚앚픒
짩픊졂쭒컫킲옪핂솧펺샇믊헟캏픒졂짎멚쭒컫멚쇪삲
켆쩖ퟆ삶몒쁢�솚쭒컫삶몒옪삲퍟믾쩣픒헏푷펺샇믊헟캏픦�솚퓒펞샎쭒컫쁢멑핂삲
킲헪�솚퓒픒뫊콚많멚쇦졂짦슪킪�솚읊쿦펂퍊펞솒핂읊쿦힎팘팒퓒컿펞�졓헏
핆폏픒�앦많쁳컿핂뽠팒힎젾짦샎옪�솚퓒픒뫊샎많쁢몋푾쭖푢�솚믾솧픊옪펾욚
빻찒�폏믾캏킲슿핒줂픦찒퓶컿픒퍊믾쿦핖삲싾않컪믾헏쭒컫뭲솒쭖킲컿픦�켆핆
풂폏뭲솒헣쫂읊푷캏켆쭒컫슿삲퍟쭒컫픒�킲헪펞많밚풂�솚퓒픒쭒컫몮믆멾뫊읊핂푷펺
�홓헏픊옪�솚믾솧쿦펺쭎읊멾헣삲핺묻뫃푾훊펾묺풞펞컪쁢헎뭲솒퓒컿픦몋푾믊헟먾읺
���N핂뺂핂졂컪솧킪펞�솚윮핂�����핂캏핆몋푾�솚믾솧픒멾헣삲
 뻲쩖ퟆ삶몒쁢�솚믾솧핂삲�솚쭒컫멾뫊�솚믾솧쿦핂멾헣쇦졂헏헖헒얃픒푷펺   
�솚믾솧픒쿦퍊삲�솚믾솧쏞핊캏헏핆뭲솒혾헣뫊믆헖�쁢솧핊삲훊옪헎뭲솒퓒컿
펞컪�솚믾솧쿦핂핂욶펂힎쁢섾헎뭲솒퓒컿픦몋푾믾솧흗킪퓒컿캏�졶삖�잏짝핂캏캏�샎픟
픒퓒쭏믇쿦킮콚펞폖퍋쁢멑픒킪핟픊옪믾솧몒캫컿핂읊믾짦픊옪퓒컿�잶슪캫컿짝펓옪슪퓒컿핂
믾솧픒킲몮핂쭏믇쿦킮콚묞킮펞컪�엖젢읺핆슿픦헖�읊�믾솧픒쿦쿦핖삲믾쫆헏픊
옪�솚믾솧픎핊캏핒줂펞폏픒�콚쁢짷픊옪쿦쁢섾헎뭲솒퓒컿픦몋푾샎믾헎펞믾핆
몮솒맣쭒픒캏쾒훊쁢헒얃헣힎뭲솒퓒컿픦몋푾퓒�퓮힎짣큲4,#PY4UBUJPO,FFQJOH#PY퓮힎믾솧
픦핊헣픒혾믖팬샇멶짆읺쿦쁢헒얃픒칺푷삲펂�퍊믾솧픒혾믖샇멶컪쿦쁢킫픊옪�솚
믾솧픒쿦몮핖몮핂읊�펾욚콚졶읊�콚몮핖삲
잖힎잗삶몒쁢칺쭒컫삶몒옪�솚믾솧픒쿦몮빦졂믾솧쪎몋쇪뭲솒헣쫂읊슫쿦핖삲핂읊
�믾솧헒몒삶몒펞컪졷믾솧믊헟먾읺빦�솚윮쿦�읊핦잚혿폎쁢힎많몮퓒컿뫊픦묞킮
픒�퓒컿캏�펞줆헪펔픚픒�홓헏픊옪핆삲핂믊헟캏헒�펞샎뺂펻짝쭒컫멾뫊읊헣읺펺
줆컪삲

헒맒컻펞샎샎픟픎킲헪퓒컿픒풂폏졂컪짪캫폏캏쿦킮킲펞컪쭎�킪핟쇦펖삲퓒컿뫊묞킮펺
폏캏픒쿦킮믾킪핟졂큲엊쭒컫믾읊�킮픦픒퓯팖픊옪졶삖�잏쁢섾핂쌚폖캏쇦쁢푆
삲읆킮슲핂퓮핓쇦쁢멑픒핆폎몮핂폏캏�읺뫊헣펞컪줆헪많짪캫폎픚픒핆힎멚쇦펖삲큲
엊쭒컫믾픦픊옪쭎�펉픒쿦핖쁢삶컪쁢잲푾헣헏핂젾핂읊�샎픟쿦핖쁢짷팖핂펔삲몮삶
펺뭲솒픦�풞펞컪맒컻풞픒�팒쫂쁢킪솒읊멚쇦펖삲

2.2 전파간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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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0$펞컪쁢뫃맪많쁳졶슮푾훊줊�픦뭲솒헣쫂읊5-&�옪잲핊��틷짾몮핖삲헒맒컻핂
짪캫킪헞픒팚몮핖몮헒맒컻핂짪캫힎캏팖�빦픦퓒�읊팚몮핖믾쌚줆펞퍋�����펺맪푾훊줊�훟
퓒컿픊옪쭒윦쇪줊�슲퍋����펺맪펞샎샇킪헞펞힎캏팖�빦퐎푾읺퓒컿핆믊펞핖쁢힎펺쭎읊짦쫃펺
핆쿦핖삲핆멾뫊헣묻헏픦퓒컿삲쿦많힎콛헏픊옪폏픒짆�쿦핖쁢많쁳컿핂핖삲몮삶폎몮
핺쁢짆읺헣퓒컿슲뫊풂폏퓒컿맒믾헏몒칾폖�픒�헒맒컻폖캏킪헞픒핒줂몒펞헒삺펺
샇킪맒폏캏쿦킮픒핮킪훟삶쁢풂폏픒쿦몮핖삲삲큲엋멚맒컻핂짪캫쁢킪맒핂졕�펞쭖뫊믾
쌚줆펞핺밚힎핒줂펞훊푢폏픒짆�힎쁢팘쁢캏핂삲

�믆잊��쁢묻뫃푾훊펾묺풞펞컪풂폏훟핆퓒컿슲픒퓒헒맒컻폖�짷쩣픒빦�뺆멑픊옪믆잊뺂쩯�
픦묺�헏칺핕맏픎킲헪풂폏픒�펉펂뺆몋헏쿦�읊헏푷몮핖삲섢잜픎퓒컿슲핂짪칺쇦젾삲퍟
힎캏묻픒푷몋푾쭖헣삲쿦픦퓒컿슲뫊픦믾몒칾픒쫂삲킮콛멚쿦쿦핖쁢짷킫핂푢멑
픊옪폖캏몮핖삲

<그림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운영위성을 위한 전파간섭 예측 방법 

����뼒쭎�����뼒밚힎묻묻헏픦��맪퓒컿펞샎믊헟먾읺.JOJNVN3BOHF�LN핂뺂핆�솚퓒   
찖솒읊쭒컫폎삲�믆잊��픎킪맒펞싾읆�솚퓒찖솒�켆읊빦�뺂쁢섾����뼒쭎�킪맒핂맖쿦옫묻
묻헏픦퓒컿쿦솒흫많몮헒�푾훊줊�픦쿹핞솒흫많믾쌚줆펞핞펾큲엋멚�솚퓒찖솒솒많읂멚캏킇
쁢멑픒쫊쿦핖삲삲잚����뼒핂헒샎찒����뼒핂픦몋푾�솚퓒찖솒많펾맒�짾쿦훎픊옪믗멷

3.1 충돌위험 분석

쫆펾묺펞컪쁢����뼒쭎�����뼒밚힎풂폏퓒컿짝푾훊줊�슲픦5-&섾핂�읊믾짦픊옪�솚퓒짝헒맒컻
캏픦찖솒캏샎줊�픦홓윦빦묻헏펞샎찒퓶슿픒쭒컫폎삲

3.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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흫많쁢멑픒쫊쿦핖쁢섾핂쁢큲�잏�퓒컿묾뫊맧픎샎묾힟퓒컿픦짪칺퐎벦삲퍟짊맒퓒컿짪칺
짝풂폏펞싾읆폏픊옪�헣쇪삲

�믆잊��뫊�믆잊��픒�멾뫊읊혾믖섢캏켆캂쫊쿦핖삲�믆잊��픎묻묻헏픦퓒컿슲펞샎
�솚퓒캏펞샎캏샎믊헟줊�픦홓윦쪒찒퓶픦�켆읊빦�뺆삲홓윦쁢퓒컿픒픦짆쁢1BZMPBE짪
칺�솧�읊픦짆쁢3PDLFU#PEZ푾훊픒%FCSJT짆캏줊�읊6OLOPXO픊옪킪폎삲킪맒펞싾않
헒�훟퓒컿뫊픦믊헟캏핂믗멷흫많몮핖픚픒팚쿦핖픊젾믆�켆쁢����뼒헒쭎�쑪옅멚빦�
빦몮핖픚픒핆쿦핖삲

<그림 6> 한국 국적의 위성들의 충돌위험 빈도 추세

<그림 7> 근접물체의 종류별 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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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근접물체의 국적별 비율 추세

�믆잊��픎믊헟줊�픦묻헏쪒찒퓶픦�켆읊빦�뺆삲64쁢짆묻$*4쁢묺콚엶펾짷얺킪팒13$쁢훟묻
빦젆힎묻많쁢0UIFS옪킪폎픊젾����뼒헒옪$*4픦찒퓶핂믗멷멚훒펂슪쁢짆묻픦찒퓶핂흫많
쁢졶킃픒빦�뺆삲핂읊�샇킪헞핆믊펞잜핂짪칺쇪큲�잏�퓒컿묾핂쭒컫멾뫊펞훊푢폏픒훎멑
픊옪힞핟쿦핖삲

<그림 9> 한국 국적의 위성들과 궤도 분류

삲콚먾킪헏�졂펞컪픦쭒컫펞컪뭲솒폏펻픒켆쭒펺쭒컫쫊쿦핖삲믆잊�쁢����뼒�풢믾훎묻
묻헏픊옪짪칺쇪핆뫃퓒컿���믾읊빦폂몮맏맏픦핒줂몮솒읊믾훎픊옪�삲컽맪픦뭲솒폏펻픒묺쭒폎삲
삶픦쩢옎퐎맧핂헎뭲솒�맪헣힎뭲솒옪묺쭒폎픊젾4BUFMMJUF$BUBMPH헣쫂읊�샎옪쭒윦폎삲믆잊펞
컪퐎맧핂많핳잜픎퓒컿슲핂쭒폏펻픎몮솒������LN옪삲졷헏킲푷퓒컿핂빦�켆샎훟퓒컿�콚
묾힟퓒컿슿삲쿦픦묻많훊푢퓒컿핂빦�쯚퓒컿슲핂삲쿦쭒멑픒쫊쿦핖삲



76 우주정책연구2024 Vol.10

맏뭲솒폏펻펞컪샎퓒컿픒빦틷컮헣�솚퓒찖솒픦킪몒폂쭒컫픒쿦폎삲믆잊��픎샎퓒컿
슲픦킪몒폂쭒컫멾뫊옪헣힎뭲솒퓒컿핆�읺팖퓒컿픦몋푾�LN핂뺂펞믊헟쁢캏핂먾픦짪캫힎팘팦
픊젾핂쁢킪맒펞쪎퐎줂뫎멚핊헣퍟캏픒쫂펺훊펖삲몮솒���LN핆믊픦삲졷헏킲푷퓒컿�빦푾읺
쪒��픦몋푾킪맒펞싾않헞�믊헟캏핂흫많밂힎잚믆흫많켆많숞슪얺힎힒팘쁢졶킃핂펖몮짦졂
몮솒���LN핆믊펞퓒��삖짪$퓒컿픦몋푾����뼒믾훎많핳잜픎�솚퓒찖솒읊빦�뺖픒춞팒삖않
킪맒펞싾않찖솒픦쪎많캏샎헏픊옪잲푾�멚빦�빦쁢힣픒쫂펺훊펖삲

<그림 10> 시계열 분석: 위성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믆잊���뫊�믆잊���쁢�읺팖퓒컿픦홓윦쪒묻헏쪒믊헟캏짪캫찖솒읊빦�뺂쁢멑픊옪�����뼒쭎�
����뼒밚힎��쩖픦믊헟캏핂짪캫폎몮졶숞퓒컿핂젾핊쫆퓒컿뫊믊헟멑픊옪빦�빺삲헎뭲솒퐎삺읺
헣힎뭲솒폏펻픦몋푾퓒컿픦짪칺헒펞묻헪믾묺옪쭎�퓒�퓮힎펞샎몋솒폏펻픒샇짩몮핂읊퓮힎믾퓒
뽆엳픒풂폏믾맒훟힎콛헏픊옪쿦믾쌚줆펞핂퐎맧핂�솚퓒찖솒많헏픎멑픊옪삶쇪삲

<그림 11> 천리안 위성의 종류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12> 천리안 위성의 국적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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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카니발-C 위성의 종류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14> 카니발-C 위성의 국적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15>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종류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16>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국적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믆잊���뫊�믆잊���쁢�삖짪$퓒컿펞샎킪몒폂쭒컫멾뫊옪턶펾뮮���펺멂픦�솚퓒캏핂짪캫
폎삲����뼒쭎��맪픦멾뫊많핖쁢섾샎쭎쭒퓒컿뫊픦믊헟캏핂샎쭎쭒픒�힎폎픊젾믆찒퓶핂헞�흫많
펺����뼒펞쁢���핂캏핂퓒컿뫊픦믊헟핒픒쫊쿦핖삲쏞캏샎줊�픦묻헏솒����뼒펞쁢짆묻묻헏픦퓒
컿믊헟핂���펞퓯짣펖쁢섾����뼒픦몋푾훟묻퓒컿핂빦빦젆힎묻헏픦퓒컿뫊픦믊헟캏핂흫많쁢�켆
읊핆쿦핖삲

�믆잊���뫊�믆잊���픎삲졷헏킲푷퓒컿�픦멾뫊옪�믊�뼒믾훎펾맒���펺멂픦믊헟캏핂짪캫폎삲
홓윦빦묻헏쪒짪캫찖솒읊캂쫂졂팬컮�삖짪$퓒컿픦멾뫊퐎�핂헞픒핆쿦핖쁢섾����뼒쭎�����
뼒밚힎킪맒펞싾않퓒컿뫊픦믊헟찒퓶핂�샎���밚힎흫많쁢몋푾솒핖힎잚훊옪푾훊뫊픦믊헟캏핂
많핳뽠픎찒퓶픒�힎몮핖픚픒핆쿦핖삲쏞묻헏쪒옪캂쫂졂짆묻묻헏픦푾훊줊�찒퓶픎킪맒펞
싾않헞�빼팒힎몮핖몮훟묻믾�묻많픦푾훊줊�퐎픦믊헟찖솒많뽠팒힎몮핖쁢�켆핂삲

핂얺퍟캏픎힎콛헏픊옪짪캫몮핖쁢뭲솒캏쭒폂뫊펾멾쫊쿦핖삲����뼒짪캫훟묻픦샎퓒컿푢멷
킲픎몮솒���LN펞컪쿦쇦펖몮믆멾뫊짪캫퍋����펺맪훟핊쭎읊헪푆샎쭎쭒픦핂몮솒
���LN핂밚힎뻡픎몮솒쩢퓒뺂쭒펺뭲솒읊솚몮핖쁢캏핂삲쏞����뼒짪캫짆묻뫊얺킪팒퓒
컿픦뭲솒캏�솚픎몮솒���LN캏뫃펞컪짪캫폎픊젾쏞샎쭎쭒픦쭒폂핂캫홂몮핖펂삲졷헏킲푷퓒
컿�픦몮솒���LN핆믊펞폏픒짆�쁢멑픊옪�헣쇪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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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믆잊���뫊�믆잊���쁢픎푾읺쪒�픦멾뫊옪�믊�뼒믾훎펾맒���펺멂픦믊헟캏핂짪캫폎삲
몮솒���LN폏펻펞핖쁢푾읺쪒�픦몋푾삲졷헏킲푷퓒컿�퐎퓮칺몋픒쫂펺훊펖쁢섾묻헏쪒쭒펞
컪짆훟얺푆빦젆힎묻많콚콛픦줊�퐎믊헟찒퓶핂혾믖빼몮얺킪팒묻헏픦푾훊줊�퐎픦믊헟캏찒퓶
핂섢뽠픚픒핆쿦핖삲

<그림 17> 우리별 2호의 종류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18> 우리별 2호의 국적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믆잊���뫊�믆잊���픎푾읺쪒�픦멾뫊옪�믊�뼒믾훎펾맒��펺멂픦믊헟캏핂짪캫폎삲푾읺
쪒�많퓒�몮솒����LN폏펻펞쁢삲읆헎뭲솒폏펻샎찒푾훊줊�픦맪�쿦많캏샎헏픊옪헏믾쌚줆펞
믊헟캏찖솒쏞헏멚빦�빺픊젾샎쭎쭒짆묻묻헏픦푾훊뫊픦믊헟쁢멑픊옪빦�빺삲켆쭎헏핆쭒컫
멾뫊%FMUB�%&#5)03"%%&-5"�%&#014����%&#뫊맧픎뭲솒캏쭒폂핂힎콛헏픊옪푾읺
쪒�펞믊헟쁢멑픊옪빦�빺삲뭲솒캏쭒폂옪짪캫슲핂뽠픎몮솒옪핆힎콛헏픊옪뭲솒펞젆줂
읂졂컪믊헟캏픒짪캫킪�쁢멑픊옪컫쇪삲

<그림 19> 우리별 1호의 종류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그림 20> 우리별 1호의 국적별 근접상황 발생 빈도

����뼒쭎�����뼒밚힎삲졷헏킲푷퓒컿�퐎샎헒힎캏묻쭏믇힎캏묻픒샎캏픊옪칺핕맏�솒핂뺂픦헒
맒컻찖솒읊쭒컫폎삲믆잊��픎헒맒컻펞샎킪몒폂쭒컫멾뫊읊빦�뺂쁢섾숞힎캏묻졶숞킪맒핂힎빶

3.2 전파간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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펞싾않헒맒컻찖솒많�짾핂캏흫많쁢멑픒핆쿦핖픊젾헖샎헏핆찖솒픦몋푾쭏믇힎캏묻핂샎헒힎캏묻
샎찒퍋��짾잜픎멑픊옪빦�빺삲삲쿦픦헎뭲솒퓒컿슲핂�퍟솧믾뭲솒슿믇뭲솒읊칺푷몮핖픊젾핂몋푾
욶펞��믇힎짷픒�뫊멚쇦믾쌚줆펞샎헒뫊찒묞펺헒맒컻캏핂짪캫윮핂뽠삲

샎헒힎캏묻픦몋푾����뼒믾훎�핊퍋��쭏믇힎캏묻픦몋푾퍋��헒맒컻핂짪캫많쁳컿핂핖삲몮
빦�빺삲풂폏퓒컿핂칺푷쁢훊푢훊쿦헣쫂읊믾짦픊옪캏샎퓒컿슲픦쫂묾픒훒핆삲졂팒앦헒맒컻
찖솒쁢훒펂슲멑픊옪폖캏쇦힎잚퓒컿짪칺흫많펞싾않삲킪믆쿦�쁢흫많멑픊옪폖캏쇪삲풂폏퓒컿
픦쿹핞많흫많몮풂폏퓒컿맏맏픦훊쿦읊몮엲쁢솧킪펞킮뮪힎캏묻�많펞싾읆몮엲칺슿풂폏
몋픒몮엲픒쌚핂얺믾헏쭒컫펞푢묺쇦쁢쫃핯컿핂빦펾칾쭎샂픎흫많멑픊옪폖캏쇪삲

<그림 21> 시계열 분석: 전파간섭 분석

  헎뭲솒펞컪픦�솚퓒뫊헒맒컻줆헪쁢푾훊솧핂믗흫졂컪믆훟푢컿핂�멚쭎맏쇦몮핖삲몮솒
���LN쁢핺많핳핯뭲솒폏펻픊옪샎뮪졶묾힟퓒컿묾픦짾�옪핆믊헟캏짪캫찖솒많찮읂멚흫많
몮핖삲핂폏펻픎�킮퓒컿춞팒삖않힎묺뫎�짝묾칺졷헏픊옪솒잜핂푷쇦젾믆멾뫊�솚많쁳컿핂
힎콛헏픊옪캏킇몮핖삲몮솒���LN펞컪쁢����뼒훟묻픦샎퓒컿푢멷킲뫊맧픎뭲솒캏쭒폂칺멂펞컪짪캫
푾훊핂훊푢믊헟푢핆픊옪핟푷몮핖삲핂쁢폲앦쇪퓒컿뫊핂뭲솒펞핳믾맒젆줊젾풂폏퓒컿픦
팖헒픒퓒쁢묺혾헏줆헪옪핂펂힒삲몮솒����LN핂캏펞컪쁢캏샎헏픊옪믊헟캏찖솒많빼힎잚샎쭎쭒
쭒폂쇪폲앦쇪짆묻묻헏픦푾훊뫊픦믊헟핂짦쫃헏픊옪짪캫몮핖삲핂쁢몮솒쪒쭒컿뫊핳믾헏핆
뭲솒핢윦줆헪많멾쇪멾뫊옪쭒컫쇪삲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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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핂얺몋픎푾훊캏핆킫44"뫊푾훊묞�뫎읺45.�몒픦맣많쿦헏핒픒킪칺삲�솚
퓒샎픟�몒픦몮솒많푢삲핺묻뫃푾훊펾묺풞펞컪풂폏훟핆$%.믾짦�솚샎픟킪큲�픎
뫊헏핆샎픟픒많쁳멚힎잚섢뽠픎헣짎솒픦�솚윮쭒컫뫊핞솧쇪샎픟헖�많푢묺쇪삲폖읊슲
펂���LN퐎���LN픦헎뭲솒폏펻펞컪쁢�솚믾솧픦킪쥺엖핂켦헣솒읊뽠핂몮믾솧픊옪핆펾욚
콚졶퐎핒줂콞킲픒�콚쁢헒얃핂훟푢삲쏞����LN핂캏픦몮솒펞컪쁢푾훊튾엖믾헪먾"DUJWF
%FCSJT3FNPWBM믾쿮픒솒핓펺뭲솒퓒푢핆픒힏헟헏픊옪맞콚킪�푢많핖삲헒맒컻줆헪펞샎
컪쁢헒맒컻폖�킪큲�픒섢몮솒몮삲묻헏퓒컿맒픦섾핂��졓컿픒쫂픊옪턶맒컻캏픒칺헒
펞폖짷쁢믾쿮헏헣�헏샎�핂푢묺쇪삲

푾훊묞�뫎읺퐎푾훊캏핆킫쭒퍊펞컪몋햏엳픒쫂믾퓒컪쁢�솚퓒쭒컫짝헒맒컻샎픟쁳
엳픒몮솒퍊삲핂읊퓒섾핂�쭒컫픦핞솧삲퍟44"섾핂�픦�푷몮솒쪒재�샎픟헒
얃핂푢젾짊맒믾펓짝묻헪믾묺퐎픦엳픒�헣쫂뫃퓮짝샎픟옪��픒훎퍊삲쏞샎
믾헎픒푷헪먾믾쿮핂빦몮퓶�솚믾솧헒얃슿킮믾쿮픒맪짪푾훊몋픦힎콛많쁳컿픒
쫂퍊삲핂읊�짆앦푾훊솧픦팖헒컿뫊퓶컿픒뽠핂쁢섾믾펺쿦핖픒멑핂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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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SBM"WJBUJPO"ENJOJTUSBUJPO'""$PNNFSDJBM4QBDF5SBOTQPSUBUJPO"OOVBM$PNQFOEJVN
�6OJPOPG$PODFSOFE4DJFOUJTUT6$44BUFMMJUF%BUBCB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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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과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유럽, 중국 등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환경·군사 안보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AAM을 주도하기 위
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후발주자 한국의 AAM 발전을 위해 AAM 선진국으로부터 연구개발, 
실증사업 등 축적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분야별 소요를 도출하였다.

   둘째, 경제·사회·환경·군사 안보 측면에서, 첨단 과학기술 발전, 도시화 현상 확산, 지형
적 여건 제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변화요소를 분석하여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AAM이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동수단으로 판단하였으며,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의 
확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 정체, 한반도의 지형적 여건 제한, 미래 초저출생으로 인한 한
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AAM 도입 관련 국방기획관리체계 반영 추진, 국방 차원 프로그램 운영, AAM 조종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AAM의 군사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AAM을 한국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할 때, AAM의 전력화와 병행
하여 부대개편 업무를 추진해야만 2030년대 초반부터 정상적인 도입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방 차원에서 미국의 ｢Agility Prime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한
국군에 AAM 도입을 위한 ｢한국형 Agility Prime Program｣을 추진하고, AAM 조종사 양성
은 별도의 AAM 조종사 양성보다 현용 항공기 조종사와 퇴역한 조종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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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에 AAM은 민간 영역에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장에서도 전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 
AAM은 다양한 형상과 크기, 능력을 갖춘 AAM 기체를 개발하는 등 발전 단계별 성능의 진화를 통해 조기에 
전투 수행 기능별로 다양한 작전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다영역작전(MDO), 국방기획관리체계, 한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K-UAM), 부대개편

1.  이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39권 제2호)에 투고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켰다.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보도자료, 2024. 5. 29..

Ⅰ. 서 론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7년에 프랑스에서 개봉된 SF 영화 ｢제5원소｣에서 2259년 뉴욕을 배경으로 주인
공인 브루스 윌리스(Bruce Willis, 코벤 역)가 미래 항공기체인 플라잉 카(Flying Car)를 운전하는 모습이 나온
다. 이 영화에서 먼 미래의 항공기체로 여겨졌던 플라잉 카가 이르면 2025년부터 서울의 도심 상공을 날아다니
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첨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AAM 시장을 선제적으
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여 년 전부터 항공우주국과 연방항공청 등을 중심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정책 추진,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 
공군도 2000년부터 AAM 관련 민간 상용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미국 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AAM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A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늦은 2020년 5월에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K-UAM) 로드맵｣을 발표한 후,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
업들을 중심으로 35개 기업들이 7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외 도심항공모빌리티 시장을 먼저 확보하기 위
해 ‘K-UAM 그랜드챌린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K-UAM 그랜드챌린지’는 기체와 버티포트, 교통관리, 운항서비스 등 UAM을 구성하
는 全 분야의 참여기관과 업계가 참여하여 안전성과 통합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대규
모‧중장기 실증사업이다.2)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UAM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2025년 말에 수도권에서 최초로 상용화 후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2023년 11월 3일에 전라남도 고흥 상공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와 연계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티포트와 승객 터미널 등 UAM 관련 인프라와 국내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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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기체가 비행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다.3)  2024년에는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 중인 컨
소시엄 중에서 현대차-KT 컨소시엄과 롯데 컨소시엄 등이 1단계 실증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들 컨소시엄 
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에 국내·외 운용을 목표로 군사용 AAM으로 운용될 미래 항공기체와 핵
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AAM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2022년 7월 27
일에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체계 발전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상용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군
에 도입하고, 군이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민간 기술의 실증과 확산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4) 

   이 연구에서는 AAM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AAM의 개념과 특징, 구성요소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고,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AAM의 군사적 운
용 필요성과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국, 유럽, 중국 등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AAM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하여 종
합 및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동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 경제(低空 经济, 
Low-Altitude Economy)’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발전, 도시화 현상 확산, 지형적 여건 제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변화 요소를 
분석하여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AAM 도입 관련 국방기획관리체계 반영 추진, 국방 차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AAM 조종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AAM의 군사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3.     국토교통부, “K-UAM 2025년 상용화 카운트다운, 담대한 도전 날갯짓,” 보도자료, 2023. 11. 2.
4.     최평천, “국토부-국방부, 드론·UAM 산업 발전 위해 ‘맞손’…민군 기술교류,” 연합뉴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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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AM의 개념과 특징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직역하면 ‘도심항공모빌리티’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UAM을 “소형 상자 배달 드론부터 승객을 태운 에어택시까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운행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송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으며5),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UAM을 “도시 지역과 그 주변에서 고도로 자동화되고 협력적으로 승객
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운송 서비스”로 정의하였다6). EU의 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은 UAM을 “도심 환경에서 승객과 화물을 위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
공운송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7). 한국은 2021년에 발간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에서 UAM이란, 
“도심 내의 3차원 공중 교통체계를 활용하는 항공운송 생태계를 의미하며, 도심의 상공에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수단으로, 기체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플랫폼, 서비스, 유지 보수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8).

   위에서 설명한 UAM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UAM은 “도심과 그 주변 상공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항공운송 생태계”로 정의할 수 있다.

   AAM은 ‘Advanced Air Mobility’의 약자로 직역하면 ‘미래항공모빌리티’이다. AAM은 도심 상공에서 이동하
는 UAM과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RAM (Regional Air Mobility, 지역항공모빌리티)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9).

   미 항공우주국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AAM과 UAM을 비교하면10), 이동 구간 측면에서, UAM은 AAM보다 하
위 범주로 도심 내의 상공 이동을 목적으로 하나, AAM은 도심과 비도심을 포함하여 지역 간 상공 이동을 목적
으로 한다. 동력원 측면에서, AAM과 UAM은 동일하게 전기 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UAM에 비해 AAM은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수소 전지와 같은 미래형 차세대 배터리 장착이 필수적이다. 관련 기술 개발 측면에
서, UAM은 일찍이 2000년대 초부터 기술 개발이 점차적으로 진척되어 왔으나, AAM은 운용 목적을 고려시 차
세대 배터리, AI 기반 자율주행, 충돌 방지 기능 등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1. AAM의 개념

   AAM의 특징은 안정성, 소음, 경제성, 환경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AAM 기체는 eVTOL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2. AAM의 특징 및 구성요소

5.  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 https://www.nasa.gov/simlabs/uam/ (검색일: 2024. 10. 3.)
6.    FAA, “Urban Air Mobil ity (UAM) Version 2.0 Concept of Operations,” Apri l  26, 2023.
7.    EU 항공안전청 홈페이지, https://www.easa.europa.eu/en/what-is-uam (검색일: 2024. 10. 3.)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연구재단,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서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연구재단, 2021. 6.) ,  p.54.
9.    NASA, “ATM-X UAM Subproject ,” Dec 17, 2020.
10.    박상중·홍준기, “AAM의 군사적 운용 및 부대 편성 방안 연구,”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제39권 2호, (202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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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안정성은 AAM 운용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AAM의 운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항공기 사고와 유사하게 AAM 기체(eVTOL)나 승객의 피해뿐만 아니라 AAM 운용 회랑과 인접한 지상에서 인명
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전익항공기와 다르게 AAM 기체는 여러 개의 로터를 독립적으
로 구동하는 기술인 분산전기추진(DEP,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마다 
모터를 이중으로 배치하여 운항 중에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 즉, AAM 기체는 
개별 로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로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체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소음은 AAM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래의 < 표 1 >과 같이, 수
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AM 기체와 유사한 현존 회전익항공기인 헬기는 로터와 엔진 소음이 약 90 ~ 
100dBA로 열차 통과 시 철도 변에서 나는 소음처럼 너무 커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 상공에서 다수의 항공기
를 운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매우 많다. 그러나, 분산전기추진 방식인 AAM 기체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
에 헬기 대비 소음이 거의 절반 수준인 약 55 ~ 65dBA로 조용한 승용차나 사무실 수준의 저소음 운용이 가능
하다. 다만, AAM 기체 자체의 소음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설치될 AAM 운항노선이나 버티포트 주변에 대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적 환경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을 결합한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음 크기 소음원 사례 비     고

1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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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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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

* 자동차의 경적 소음

* 열차 통과시 철도 변 소음

* 소음이 심한 공장 안, 큰 소리의 독창

* 지하철의 차내 소음

* 전화벨 (0.5m), 시끄러운 사무실

* 조용한 승용차, 보통 회화

* 조용한 사무실

*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 심야의 교외, 속삭이는 소리

* 시계 초침,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

헬기 소음

eVTOL 소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 크기’를 재구성하였음.

1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검색일: 2024. 10. 3.) 

<표 1>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 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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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AAM 기체는 헬기보다 기체 가격과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기종과 운항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군에서 운용하는 수리온(KUH-1)의 기체 가격(약 220억 원)에 비해 AAM 기체는 전기모터를 사
용하기 때문에 부품 수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여 대량생산 시 기체 가격이 약 20억 원(예상 가격)으로 10배 정도 저렴하
다. AAM 기체는 헬기보다 저렴한 수리비 및 정비비로 인해 유지 비용도 적게 소요되어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넷째, AAM 기체는 동력원으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 따라서, AAM 기체는 현재 인
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로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모빌리티이다. 미래에 AAM은 도심의 대기 오염과 지상 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AAM의 3대 구성요소로 기체, 이·착륙 인프라, 관제시스템을 들고 있으며, AAM의 구성요소는 
AAM과 관련된 각종 정책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첫째, AAM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기체이다. 기체를 먼저 개발해야만 기체를 운용할 수 있는 
이·착륙 인프라와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AM 기체는 주로 도심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해
야 하며 소음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체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발
하고 있으며, 이·착륙 방식에 의해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STOL(electric Short 
Take-Off  and Landing), eCTOL(electric 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VTOL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기이다. eSTOL은 100m 내외의 단거리 활주로만 있으면 운용
할 수 있으며, eVTOL에 비해 이·착륙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어 더 많은 물량을 적재할 수 있다. AAM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 eSTOL은 eVTOL에 비해 탑승 인원이나 중량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CTOL은 고정익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사용하는 기체이다.

   둘째, AAM의 이·착륙 인프라로는 버티포트(Vertiport)가 있다. 2024년 4월 25일에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활
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버티포트는 도심형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일정
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으로 정의하였다12). 일반적으로 버티포트는 규모에 따라서 허브공항 개념의 버티허브, 지
역 터미널 개념의 버티포트(2개 이상의 이·착륙장), 버티스탑(1개 이·착륙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하
게 되는 버티포트는 군사용 AAM 기체의 이·착륙시설과 계류시설을 구비하고, 기체를 운용하기 위한 배터리 충
전과 유지·보수 서비스뿐만 아니라, AAM을 이용하는 병력, 장비, 물자의 승·하차와 하역,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간이다13). 군에서는 현재 각 군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부대의 기반 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 등을 최
대한 활용한다면, 버티허브, 버티포트, 버티스탑 등 다양한 종류의 이·착륙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AM 관제시스템으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UATM, Urban Air Traffi  c 
Management)이다. AAM은 운용 목적상 도심의 상공(지상 고도 300 ~ 600m)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상 고도 

1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0호, 2024. 4.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연구재단, 앞의 보고서,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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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이하에서 이동하는 드론관제체계(UTM, UAS Traffic Management)와는 별도의 UATM을 개발할 예정
이다. AAM 관제시스템을 군에 도입 시에는 공군, 육군 항공, 드론, 포병, 방공무기 등 공역 사용 수단별로 운용고
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Ⅲ. 주요 국가의 AAM 정책추진 동향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항공청(FAA)을 중심으로 AAM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AAM National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14). 미국은 연방항공청의 AAM 운용 개념 정립과 감항인증 지침 마련, 항공우주국
의 AAM 발전 전망 및 통합실증(National Campaign) 추진, 미 공군의 민간 R&D 지원, AAM 생태계 강화와 인
프라 구축을 위한 미 의회의 법 제정 및 백악관의 정책 발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AAM 관련 생태계를 조성
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5). 연방항공청은 2017년 8월에 일반항공기 감항 표준인 Part 23을 개정하고, 
2018년에 적합성 인증방법(Means of Compliance)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5월 9일부터 Part 21.17(b)의 특
별등급(Special Class) 절차에 따라 eVTOL의 형식승인을 하고 있다.16)

   미 항공우주국은 타 국가의 정부 기관, 관련 산업 및 학계와 협력하여 AAM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미래 항공교통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 항공우주국은 미 공군의 혁신 벤처 프로그램(AFWERX), 미 육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DEVCOM) 및 미 해군 연구소(ONR) 등 군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7). 미 항공우
주국은 미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벤처 프로그램(AFWERX)과 다양한 AAM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조비(Joby Aviation)의 AAM 기체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및 미 해군 연구소와는 미 육군의 수직 리프트 연구 센터(VLRCOE, 
Vertical Lift Research Centers of Excellence)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수직 리프트 기술 과제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지아 공과 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Penn State University) 및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은 민간 및 군용 헬기, 기타 수직 리프트 항공기의 안전과 성능, 경제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미 의회는 미국 내에서 AAM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 ｢Advanced Air Mobilit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18)를 제정하였고, 2022년에 ｢Advanced Aviation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Act(AAIM 
Act)｣를 제정하였다19). 백악관은 2023년에 ｢A Vision for America’s Continued Global Leadership in 
Aeronautics｣를 발표하는 등 미 정부 및 관련 산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20).

1. 미국 추진 동향

14.    NASA(2020), 앞의 보고서. ‘AAM National Campaign’은 미국의 AAM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이다.
15.   KDI 경제정보센터, “해외동향-UAM편,” KDI 해외동향 2023-04 (KDI, 2023), p.7.
16.     위 보고서, p.16.
17. NASA, “NASA Advanced Air Mobil ity Partnerships,” Mar 20, 2024.
18.     H.R.1339 - Advanced Air Mobil it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
19.     H.R.6270 - AAIM Act.
20.     The WhiteHouse, “A Vision for America’s Continued Global Leadership in Aeronautics,” March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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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은 2020년 4월에 AAM 관련 민간 상용기술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Agility Prime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Agility Prime Program｣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 상용 드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야기되는 안보 위협이 발단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상용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군사용으로 변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21). 이 프로그램은 아처(Archer), 베타(Beta 
Technologies), 조비(Joby Aviation) 등과 같은 선도적인 eVTOL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 노력을 가속화
하면서, eVTOL 기술의 잠재적인 군사용 운용 사례를 도출해 내고 있다.

   미 육군은 AAM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미 공군과 협업으로 AAM 운용에 관한 준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2022년에 베타(Beta Technologies)에 시험 비행 예산을 지원하고, Alia-250을 활용하여 병력과 물자 
수송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22). 미 연방항공청은 위의 <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지니아주 블랙
스톤에 위치하고 있는 앨런 C. 퍼킨슨 블랙스톤(Allen C. Perkinson Blackstone) 육군 비행장(KBKT)에 설치
된 미국 최초의 버티포트를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육군은 군사용 버티포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23).

< 그림 1 > 미국 최초의 버티포트 (버지니아 블랙스톤 육군 비행장)
    * Russ Niles, “First ‘Vertiport’ Gets FAA Conditional Approval,” AVweb, October 3, 2023.

   유럽은 선제적으로 AAM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을 중심으로 EU 내 단일한 항공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항공기 감항 인증체계 구축과 영공 통합, 운
영 및 조종사 면허, 사회적 수용 등의 연구와 관련 법 및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 유럽 추진 동향

21.  Lauren A. Mayer, Elizabeth Hastings Roer, Jeffrey S. Brown, Richard Mason, Dahlia Anne Goldfeld, “Department of Defense Considerations for Leveraging 
Commercially Developed Emerging Technologies: Preliminary Insights from Advanced Air Mobility,” Research conducted by RAND PROJECT AIR FORCE, Jul 
18, 2023.

22.      Laura Heckmann, “SPECIAL REPORT: Army Quietly Exploring Electric Aircraft,” National Defense, September 6, 2023. https://www.nationaldefensemagazine.
org/articles/2023/9/6/army-quietly-exploring-electric-aircraft (검색일: 2024. 10. 5.)

23.      Russ Niles, “First ‘Vertiport’ Gets FAA Conditional Approval,” AVweb, October 3, 2023. https://www.avweb.com/aviation-news/first-vertiport-gets-faa-con-
ditional-approval/ (검색일: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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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항공안전청은 2019년에 eVTOL 특별 감항 조건인 ｢SC-VTOL-01｣을 제정하였고24), 2021년에 이에 대한 
적합성 인증수단(Means of Compliance)을 추가로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유인 VTOL과 무인 
항공시스템에 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NPA 2022-06｣을 제정하였다25). 또한, 유럽항공안전청은 2023
년에 유인 VTOL과 무인 항공시스템의 초기 감항성과 특정 범주에서 운영되는 감항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인 ｢Opinion No 03/2023｣을 발표하였고26), 2024년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허용이 가능한 규정 준수 수
단과 지침자료 수립을 제안한 ｢NPA 2024-01｣을 제시하였다27).

   영국은 연구혁신기구(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를 중심으로 AAM과 드론, 전기 항공기 등을 신
속히 도입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Future flight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Future flight 
challenge’를 통하여 AAM 도입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의료용품의 공급망 확대
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28).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영국군과 해안경비대 등 안보 관련 조직들에도 
AAM의 신속한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2020년에 관련 규정 마련과 R&D 지원, 인증 개발 등 UAM 도입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인 ｢Unbemannte 
Luftfahrtsysteme und innovative Luftfahrtkonzept -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을 발표하였다
29). 독일 정부는 함부르크, 잉골슈타트, 아헨, 헤센주 등 4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UAM 충전·통
신인프라 구축, 통합된 공역을 운용하기 위한 실험 시설 구축,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UAM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
동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30).

   프랑스는 2024년부터 파리에 eVTOL Test-bed를 구축하고, ’24 파리 올림픽에 UAM 실증 비행을 목표로 UAM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 바 있으며, ‘Re.Invent Air Mobility Challeng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민용항공국(CAAC,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이 UAM 관련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31). 
민용항공국은 중국 내의 인증체계 구축과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 업체인 DJI처럼 UAM 분야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민용항공국은 베이징시와 항저우시 등 13개 도시를 지정하여 무인 비행 서비스 시범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32).

3. 중국 추진 동향

24.    EASA, “Special Condition for small-category VTOL aircraft(SC-VTOL-01),” July 2, 2019.
25.      EASA,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drones(NPA 2022-06),” Jun 30, 2022.
26.      EASA,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drones — Enabling innovative air mobility with MVCA, the initial airworthiness of UAS subject 

to certification, and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ose UAS operated in the ‘specific’ category(Opinion No 03/2023),” Aug 31, 2023.
27.      EASA,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drones — Enabling innovative air mobility with manned VTOL-capable aircraft(NPA 2024-01),” 

Feb 06, 2024.
28.      UKRI, “Future flight challenge,” April 3, 2024.
29.      박상중·홍준기(2024), 앞의 논문, p.70.
30.      BMDV, “Unbemannte Luftfahrtsysteme und innovative Luftfahrtkonzept-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Mai 2020.
31.      박상중·홍준기(2024), 앞의 논문, p.71.
32.      이규복 외, “국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KETI Issue Report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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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정부는 ‘저공 경제(低空 经济, Low-Altitude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를 제시하고,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기체 제작 및 운용 시스템, 다양한 응용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하
고 있다33). 중국은 2023년 12월에 중국 지도부 경제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공 경제’를 새로운 핵심 
전략산업에 포함하고,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신속한 인증과 저고도 공역 제한 완화, 재정지원 등 ‘저공 경
제’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저공 경제’의 핵심 분야인 eVTOL과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드론과 전기차 등의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으며33), 특히, 중국 상하이시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에 중국 
민간항공 전문 인력의 70%와 eVTOL·플라잉 드론카 관련 기업의 50%나 모여 있을 정도로 UAM 관련 기업 유
치와 정책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34).

   중국은 UAM을 ‘저공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2030년까지 30만 대 이상의 eVTOL 시장 규
모를 조성하는 등 수년 내에 대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공 경제’의 핵심 분야인 eVTOL과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드론과 전기차 등의 제
조 기술을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상하이시의 ‘경제정보화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에 중국 민
간항공 전문 인력의 70%와 eVTOL·플라잉 드론카 관련 기업의 50%나 모여 있을 정도로 UAM 관련 기업 유치
와 정책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35).

   중국은 UAM을 ‘저공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2030년까지 30만 대 이상의 eVTOL 시장 규
모를 조성하는 등 수년 내에 대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최지원·최재희, “중국의 저공 경제(Low-Altitude Economy) 육성 현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pp.2-3. ‘저공 경제’는 1,000m 
공역 내 비행 관련 인프라, eVTOL·드론 등 저고도 항공기 제조, UAM·물류·교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34.  위의 보고서.
35.  이벌찬, “배달부터 택시까지 하늘로 ... 中 ‘저고도 경제’ 띄운다,”조선일보”, 2024. 10. 3.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4/10/03/D7OPSCPL7B-

DOVL2E3 C67MYSTD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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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발달이 군사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도래될 미래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적 혁신의 성패가 곧 한 국가의 국력 수준을 결정하기 때
문에 신냉전 시대의 진영을 불문하고 주요 군사 강국들은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은 전영역전, 
비선형전, 유·무인복합전, 하이브리드전 등처럼 미래전의 다양한 전쟁 유형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6).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장 영역
도 지상, 해양, 공중 영역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인지 및 심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즉, 전장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에 실존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블러(Blur)란 사전적으로 ‘흐릿해지다, 흐릿하게 만들다’는 의미로37), 1998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인 스
탠 데이비스(Stan Davis)와 크리스토퍼 메이어(Christoper Meyer)의 공저인 ｢블러: 연결된 경제에서의 변화 속도
(Blur: The Speed of Change In the Connected Economy)｣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38). 이후 플랫폼 전략가
인 조용호는 2013년에 저서인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에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계와 틀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면서, ‘빅블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널리 전파되었다39).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전은 미래 첨단 기술을 어떻게 군사용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있다. AI, 클라우드,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양자기술, 나노기술, 5G·6G 무선통신 기술 등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
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들에 의해 전쟁의 수단들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운송 기술
로는 자율 항공기(Autonomous Aerial Vehicles), 배송드론(Delivery Drones), 자율주행자동차(Driverless Cars), 
플라잉 호텔(Flying Hotel Pods), 플라잉 택시(Flying Taxis), 호버바이크(Hoverbikes), 하이퍼루프(Hyperloop),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자기부상열차(Maglev Trains) 등을 들 수 있다40). 이러한 차세대 운송 기술은 
대부분 자율 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미래 항공기체(AAV, Advanced Air Vehicle)의 
범주에 속한다. 미래 항공기체는 개인용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와 AAM 기체인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
(eVTOL), 드론 택시(Drone Taxi), 플라잉 카(Flying Car)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전장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전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항공기체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AAM은 현

1.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36.    홍준기·노태헌, “비선형전 수행에 관한 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 제16권 2호, (2022), p.137.
37.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blur&from=tsearch (검색일: 2024. 10. 6.).
38.    Stan Davis·Christopher Meyer, “Blur: The Speed of Change In the Connected Economy,” March 25, 1998.
39.    조용호,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서울: 미래의 창, 2013), pp.23-24.
40.    Brooke Becher, “12 Future Transportation Technologies to Watch,” Built in, August 10, 2023. https://builtin.com/articles/future-transportation (검색일: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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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운송수단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형의 운송수단으로, 상용화되면 인공지능의 확산 
추세와 유사하게 지상과 공중, 해양을 연결하는 심리스(Seamless, 끊김이 없이 지속적인) 모빌리티 시대로 급
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운송수단의 발전은 군의 현용 기동수단을 AAM으로 대체하여 미래 전장에
서 지상·해양 영역의 지형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확대된 전장에서 신속한 공중 기동이나 수송 등을 통해 작전
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2030년대에 군에서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될 AAM은 저궤도 위성통신과 6G 무선통신 기술이 사용되어 초대
용량의 데이터를 극도로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초에지 기반의 완전자율 비행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41). AAM의 완전자율 비행이 실현되면, 조종사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장시간·장거리 비행과 더 많은 병력과 물자의 수송이 가능
해 질 것이다42).

   도시화 현상은 특정 지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주변이나 농촌의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
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도시화 현상이 최초로 나타난 국가는 영국으로, 1차 산업혁명 초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각
종 공장이 위치한 도시로 대규모 인구가 몰려들어 공업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등장
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43).

   UN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 airs)은 2018년에 발간한 ｢세계 도시화 전망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도시화율이 55%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아래의 < 그림 2 >와 같이, 한국을 세계적인 도시화 국가 사례로 분류하였다44).

2. 도시화 현상의 확산

< 그림 2 > UN 경제사회국의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의 도시화

41.  이데일리 미래기술 특별취재팀, “세상을 뒤바꿀 미래기술 25” (서울: 이데일리, 2022. 11. ), p.93.
42.  박상중·홍준기(2024), 앞의 논문, p.74.
4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2019&cid=47335&categor yId=47335 (검색일: 2024. 10. 5.)
44.  UN 경제사회국, “The speed of urbanization around the world,” December 2018.



96 우주정책연구2024 Vol.10

   통계청에서 제시한 ｢2023 국제통계연감: 도시화율(OECD 회원국)｣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도시
화율이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기준으로 8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45), 서울과 경기도
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전망을 토대로 미래 한국은 도시화 현상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주거,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과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 항공기체(AAV)로 AAM 기체(eVTOL)를 본격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포르쉐 컨설팅(Porsch Consulting)에서 2021년에 발간한 ｢수직이착륙모빌리티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Vertical Mobility｣ 보고서에서, AAM은 도시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하여 20km 이상의 거리에서 이동 시 가
장 확실한 시간 절약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46). AAM과 자동차의 물리적인 속도를 비교해 보면 공
중에서 이동하고, 교통 정체가 없는 AAM이 당연히 빠르지만, AAM은 버티포트에서 탑승해야 하므로 20km 이내
의 거리는 도시 인프라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빠를 수도 있고, eVTOL이 빠를 수도 있다. 그러나, 2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확실히 eVTOL이 자동차보다 더욱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AAM은 도심
의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분산전기추진 방식인 AAM 기체는 공중 영역에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저소음 운용이 가능하고,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될 것이다.

   미래에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의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환경적인 문제들은 군에서 운용하는 기동수단에
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AAM의 민간 상용화와 비슷한 시기에 군사용 AAM의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약 70% 이상이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동·북부 지역의 약 80% 이
상이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기동 및 이동을 위한 지형적 여건의 제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도로 교통망은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짜여 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 총연장은 114,314km로 도로 포장율은 93.2%에 달한다47). 이중 고속도로는 2024년 
2월 기준 총연장 5,016km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간이 왕복 4차로 이상으로 지방의 소도시까지
도 비교적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매년 차량 대수의 증가로 인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 구간이 늘어나는 추
세이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지역의 도로망은 비포장·소도로로 되어 있어 군의 중·소형 전술차량의 진입이 제한
되는 곳도 있다. 한국의 철도 총연장은 4,900km로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복선
화율이 약 62%에 불과하여 약 38%가 단선 철도라는 단점이 있다48).

3. 지형적 여건의 제한(기동 및 이동)

4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3 국제통계연감: 도시화율(OECD 회원국),” https://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4 (검색일: 2024. 10. 6.)
46.    Gregor Grandl·John Salib, “The Economics of Vertical Mobility: A guide for investors, players, and lawmakers to succeed in urban air mobility,” Porsch Consulting, 

July 14, 2021
47.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59&hForm Id=&hDivEng=&month_yn= (검색일: 2024. 10. 6.)
48.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D%98%20%EC%B2 %A0%EB%8F%84%20%ED%99%98%EA%B2%BD (검색일: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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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폐쇄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 한국교통연
구원 안병민의 연구에 의하면49), 북한의 도로를 고속도로와 1 ~ 6급 도로 등 총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고속도
로 다음으로 가장 등급이 높은 1급 도로조차도 도심 지역만 포장이 되어 있고, 시외지역은 대부분 비포장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도로 총연장 약 76,000km 중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4급 이상 도로는 약 23,000km로 약 30%
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인원 수송의 약 60%와 화물 수송의 약 90%를 철도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
의 철도 총연장은 약 5,300km로, 노선의 98%가 단선으로 되어 있으나, 대량 수송과 정기적인 수송이 가능하고 비
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기동이나 이
동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의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제시한 교통망의 제한사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 간에 충분한 기동력 발
휘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작전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동수단의 운용은 필수적이
다. AAM은 현존하는 다양한 유형의 회전익·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기체의 크기가 작고, 임의 지역 어디에서나 수
직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군의 진화적인 기동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 가속화
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50),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을 기준으
로 5,167만 명에서 출산율을 현 수준(2022년 기준 0.78명)으로 유지 시 2030년에는 5,146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가, 2040년에는 4,969만 명으로 심리적 한계선인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3,674만 명에서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고령인구도 2022
년을 기준으로 898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298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임기 여성(15 ~ 49세)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8년에 최초로 1.0명 
이하인 0.9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에는 0.72명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는 등 미래에는 전방위적인 인구절벽 시
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51).

   이와 연계하여,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약 50만 명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병역제도를 
유지 시 2040년에는 약 35만 명까지 감소하여 현재 상비병력 규모 대비 약 1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작전 소요와 병력 공
급의 균형이 맞도록 2040년을 목표로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추진하
고 있다52). 따라서,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규모의 대폭 감소에 따
라 AAM은 미래 병력 절약형 군구조 설계 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4.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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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AM의 군사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

   AAM을 한국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구조 및 편성 업무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군구조 및 편성 업
무수행 절차는 국방기획관리체계와 각 군에서 수행하는 전투발전체계의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수행된다. 여
기에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반영된 기획체계와 계획체계, 예산편성체계, 집행체계, 분석평가체계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하며53), 각 군에서 작성된 미래 비전이나 미래전 개념서, 군구조 발전방향 등과 연계성을 유지하게 된
다. 각 군의 전투발전 단계는 미래 비전 제시, 개념 발전, 미래 작전능력 식별, 소요제기, 관련 부서와의 협조 및 구
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AAM을 군에 도입하여 운용하려면, 먼저, 미래 비전에 각 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
래상과 기본 방향에 AAM과 연관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개념 발전 단계에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 AAM을 
운용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미래 작전능력 식별 단
계에서 미래전 수행을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AAM이 반영되어야 한
다. 이를 토대로, 소요제기 단계에서 미래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력소요를 제안하게 되는데, 앞의 단계에
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AM의 전력소요를 판단하여 제기하게 된다. 이후 제기된 AAM 소요의 구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 활동을 하게 된다.

 AAM을 군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투발전요소인 ‘DOTMLPF-P’를 적용하여 교리(Doctrine), 조직(Organization), 
교육훈련(Training), 물자(Material), 리더십(Leadership & Education), 인력(Personnel), 시설(Facilities) 및 관
련 정책(Policy)을 구체화 발전시켜야 하며, AAM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개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대개편 업무는 주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업무절차는 기획단계(F+7년 이전), 계획 
및 예산단계(F+6 ~ 1년), 집행 및 평가단계(F년)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대개편 절차를 적용하면, AAM을 운
용하기 위해서는 F+7년 이전에 기획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AAM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2030년대 초
반에 우리 군이 AAM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반영된 기획체계와 관련된 업무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정상적인 도입 및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1. AAM 운용 관련 국방기획관리체계 반영 추진

49.    안병민,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와 한반도 교통망 구축방향,” 국토”, 제443호, (2018), pp.36-38.
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51.    홍준기·박상중, “초저출생 시대의 상비병력 충원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제18권 1호, (2024), p.113.
52.    국방부, “국방혁신 4.0 리플릿” (대전: 국방출판지원단, 2023), p.30.
53.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부훈령 제2906호, 2024. 3. 5.)

   미국은 AAM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용 AAM 도입을 어느 선진 군사 강국들보
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공군은 AAM을 스핀온(spin-on)의 방식으로 관련 민간 상용기술을 더욱 신
속하고 저렴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Agility Prime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Agility Prime Program｣은 미 
공군의 혁신적인 수직이·착륙 프로그램으로, eVTOL과 관련된 민간 산업과 협력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3차 혁명을 

2. 국방 차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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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새로운 차원의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54). 이 프로그램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eVTOL의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자율성, 제작 등 3대 핵심 기술 영역을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공군은 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을 통해 기술 가속화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육성하며, ‘AFVentures’를 통해 투자 생태
계 전반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AAM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 항
공우주국 및 연방항공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활용
과 더불어 미래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 육군도 미 공군과 협업을 통해 eVTOL 업체에 시험 
비행 예산을 지원하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등 AAM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군도 어느 특정 군에서 AAM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이 모두 
AAM을 운용해야 하므로 국방 차원에서 미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Agility Prime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우
리 군에 AAM 도입을 위한 ｢한국형 Agility Prime Program｣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군 공통기술은 AAM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첨단 민간 상용기술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내탄기
능, 작전 임무에 따라 장비를 추가 장착할 수 있는 모듈화 기능, 초고속 통신 및 데이터링크 등 군사용 기술 등은 
정부 주도하에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AA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AAM 조종사 양성이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에 따르면55), 2025년부터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AAM을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조종하는 On Board 방식을 적용
한다. 초기 단계 이후 성장 단계인 2030년 이후 원격으로 조종하는 Remote 방식으로 발전하고, 성숙 단계인 2030
년대 중반 이후 완전 자율 비행(조종사 미탑승)인 Autonomous 방식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eVTOL의 자격 기준
과 감항 기준을 Powered-lift 카테고리로 확정하고, 조종사 수를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대체 자격 기준을 허용
하였으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조종사들은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유럽은 고정익과 회전익항공기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조종사에 한하여 특정 시간 이상 비행시간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AM 조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56). 우리 군의 육군 항공 헬기 조종사 양성 사례를 보면, 육군항공학교(ROK Army Aviation School)에 개
설된 조종사 기본과정 및 기종별 보수교육을 통해 정조종사, 부조종사로 분류하며, 특히, 정조종사(PIC, Pilot In 
Command)는 해 기종 자격을 갖춘 조종사로 총 400시간 이상 비행시간과 200시간 이상 해 기종 비행시간을 보
유하고 있다57). 아직까지 AAM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인 우리 한국은 구체적인 AAM 조종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
램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미국이나 유럽의 유사사례와 같이, 각 군의 항공기 조종사들은 AAM 조종을 위해 요구
되는 기본 자격요건을 획득하면, 단기간의 AAM 조종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 이후 2040년대에는 AAM의 기술 성숙도 수준에 따라 AAM은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율 비행이 구현되므로 별도의 AAM 조종사 양성보다 현용 항공기 조종사(특히, AAM과 대체되는 
기종)와 퇴역한 조종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AAM 조종사 양성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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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프랑스 영화 ｢제5원소｣와 같이 SF 영화와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던 AAM이 실제로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 
미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AAM 기체를 개발하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AAM과 연관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 AAM은 민간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전장에서도 전장
의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AAM은 발전 단계별 성능의 진화를 통해 
전투 수행 기능별로 다양한 작전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매우 다양한 형상과 크기, 능력을 갖춘 AAM 기체
가 개발될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기술 보유 국가의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
였으며,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과 정책적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AAM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AAM 관련 최신 동향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 국가들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환경·군사 안보 영역에서 엄청
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AAM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AAM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
이 식별되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AAM 관련 정책 추진 동향이 잘 식별되지 않았으나,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공 경제(低空 经济, Low-Altitude Economy)’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UAM을 ‘저공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30만 대 이상의 eVTOL 시장 규모를 조성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 도시화 현상 확산, 지형적 여건 제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변화 요
소를 분석하여 AAM의 군사적 운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장 
영역에서도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장의 범위가 확
대되고 전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AAM은 전장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AAM은 전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의 확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 정체, 한반도의 지형
적 여건 제한, 미래 초저출생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 등의 각종 경제·사회·환경·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54.    AFWERX 홈페이지, https://afwerx.com/divisions/prime/agility-prime/  (검색일: 2024. 10. 7.)
5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연구재단, 앞의 보고서, p.10.
56.    David Kaminski-Morrow, “EASA spearheads rulemaking for VTOL-cap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FlightGlobal, July 1, 2022. https://www.flightglobal.com/safety/

easa- spearheads-rulemaking-for-vtol-capable-operations-and-licensing/149255.article (검색일: 2024. 10. 8.)
57.    박상중·홍준기(2024), 앞의 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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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연구 문제는 AAM 도입 관련 국방기획관리체계 반영 추진, 국방 차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AAM 조종
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AAM의 군사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AAM을 우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군구조 및 편성 업무수행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국방기획관리체계와 각 군에서 수행하는 전투발전체계 간의 상호 유기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부대
개편 업무가 7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AAM의 전력화와 병행하여 부대개편 업무를 추진
해야만 2030년대 초반부터 정상적인 도입 및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AAM은 일부 특정 군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Agility Prime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AAM 도입을 
위한 ｢한국형 Agility Prime Program｣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AAM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종
사 양성은 별도의 AAM 조종사 양성보다 현용 항공기 조종사와 퇴역한 조종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나날이 발전하는 AAM 개발 관련 주요 국가들의 정책 추진 동향을 최신화하여 분석하였고, AAM의 군
사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 군사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안보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AAM의 군사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연구 성과가 있다. 앞
으로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이 AAM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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